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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과 베트남의 유교 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고찰

- 관혼상제 중심으로 -

이 상 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과거에는 우리의 삶은 관혼상제(冠婚喪祭)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여도 무

리가 아닐 정도로 이 네 가지 의례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고, 특히 죽음

과 관련된 상례와 제례는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였다. 인간이 동물의

생활과 다른 점은 윤리, 도덕적 행위에 따라 인간의 예의범절을 지키는

일이고,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을 맞아 행하여지는

갖가지의 일상적 통과 예식들은 어느 집단공동체나, 개인에게 의미를 부

여하고 시행되어 오기 마련이다. 베트남 국민들 또한 이와 같은 통과 의

례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왔다.

북부 베트남은 약 일천년(B.C 111-A.D 938)에 걸쳐 중국의 영향권에 있

었고 이때 중국의 유교(儒敎) 문화가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속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일반적 생활 의례를

담고 있는 추레(Chu Le-朱禮), 응히레(Nghi Le-儀禮), 레키(Le Ky-禮記)

3권의 책으로 후대에 이르러 베트남 상류 사회의 선비들이 일반 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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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예의범절에 관한 책으로 편찬되었는데, 주요한 4가지 분야가 관

(Quan-冠), 혼(Hon-婚), 상(Tang-喪), 제(Te-祭)에 관한 것이었다.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요즈음 각 국가의 전통 문화가 소멸하거나 간

편화되어 그 나라의 독특한 전통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는 이러한 일상적 통과 의례를 통하여 들어낸 희비애락을 중심으로 베트

남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생각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관

(Quan-冠), 혼(Hon-婚), 상(Tang-喪), 제(Te-祭)에 관한 의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관혼상제 문화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한 공통점을

찾아내어 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의의를 제시하고자하며 한

국-베트남 국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특히 이 논문이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들, 베트남 유학

생 그리고 한국의 베트남 노동자들, 나아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문화적 공감대가 널리 알려져 더욱 편안하고 보람된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 역

사적 배경과 특성을 비교하고, 제Ⅲ장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 의례

의 내용을 비교하며, 제Ⅳ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의 문화적 의

의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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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간(國歌間) 시ㆍ공간적 거

리가 좁혀져 각국의 기업거래는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화,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적ㆍ물적 교류 또한 가속화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 산업연수생,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들의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다.1) 그

것은 9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 왔는데, 베트남과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로 20여 년간

단교한 이후,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정식 수교로 양국의 경제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베트남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

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12/27.국내체류 외국인수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 2700592.html)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집계 결과에 의하면 2016년 11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베

트남인이 14만 7,295명(7.4%)으로 중국인 100만 4,312명(50.2%)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내

체류 베트남인의 숫자는 미국인 체류자 14만 337명(7%)보다 많다. 특히 2016년 11월 말 현

재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배우자 15만 2,564명 중 베트남 출신은 4만 1,922명(27.5%)으

로 중국인 배우자 5만 7,056명(3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

국인 수(전체 60만 2,573명)에 있어서도 베트남인이 4만 8,392명(8%)으로 중국인 25만 8,

577명(43%)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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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에서 유학생, 산업연수생 그리고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 등

은 서로 다른 문화의 속에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트남2)은 1964년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派兵)

하기 이전에는 왕래는 거의 없었고, 공적인 외교관계(外交關係)에 관한 문

헌도 거의 없다3).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직접적인 접촉에 관해서는 1597년

(선조 30년)에 이수광(李晬光)이 베트남 외교관 풍극관(馮克寬)과 서로 교

류한 일은 그의 저서인 지봉집(芝峰集)에서 언급했다4).

2) 베트남은 BC 200년경 베트남어를 쓰는 남베트(Nam Viet, 南越)라는 독립 왕국이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베트남 북동부와 중국 남부를 지배하였으나, BC 111년에 중국

전한(前漢)에 점령되었다. AD 1세기에는 인도와의 접촉으로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푸난

왕국이 메콩 강 삼각주를 차지하였으나, 6세기에 멸망하였으며, 939년에 드디어 북부지역이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 후 1257년과 1284년, 1287년의 세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고

호씨(胡氏) 정권이 수립됐으나, 1407년에 중국 명나라에 다시 정복되었다. 이 때 베트남에서는 거국적

저항운동이 일어나 명나라를 몰아내고 1428년에 들어선 후기 레(黎)왕조가 중국으로부터 유학을

받아들이고 중국식 관료체제를 확립하는 등 독립된 왕국을 이루어 왔으나, 1757년에 레 왕조의 권력

약화로 국토가 남북으로 양분되었다. 1802년에 구엔 안(阮映) 장군에 의해 통일된 후 응웬

왕조(阮朝)가 수립되어 국호를 월남으로 정했다. 그런데 1858년 프랑스는 카톨릭 박해와 프랑스

선교사 참형을 빌미로 베트남을 침입, 1862년에 베트남을 프랑스의 속령으로 삼았다. 베트남은

1945년에 호치민(胡志明)의 지도 아래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에 게릴라전을 벌여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의 결과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를 경계로 소련이 지원하는

북부와 미국이 지원하는 남부로 분할되었으나, 그 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1973년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미군이 철수하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 마침내 1976년 7월 2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합되었다(황귀연․안희완․하순․배양수, 『베트남의 이해』, 서울:

PUFS, 2002, 27~43면).

3) 베트남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남베트남과, 북한은 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 9월 의무중대를 필두로 베트남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해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남베트남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한국군은

맹호·청룡 등 전투사단 중심이었고, 남베트남 파견 한국군 장병 수가 4만 명에 이르렀으나, 1973년

파리 휴전협정 조인으로 모두 철수했다. 이로써 한국과 남베트남의 외교관계도 단절되었으나,

베트남의 통일 후 17년 만인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양국 사이에 경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주강현 , 조선사람 표류기 (서울: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3), 60-81.

한국어 Chicago 단행본 / 각주-참고문헌기록에 의하면 1687년 숙종 13년 제주 사람 김대황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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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한시(漢詩)로 서로 주고받으며 의견 교환을 했는데, 이 당시 한

국과 베트남은 정해진 공식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서로 왕래는 없었으나,

중국에서 한시(漢詩)로써 개인적인 친교관계(親交關係)를 맺었다5). 이 때

베트남 국민들의 삶을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베트남의 문화와 그 수

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이수광(李晬光)이 사신에게 써 준 시6)에서

양국 간에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요소가 있었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그 동

질성(同質性)을 어느 정도 찾아 볼 수 있었다7).

베트남은 역사와 지리적으로 중국과 오랜 기간 동안 왕래를 해왔으며,

특히 후반기 레 왕조 이래 중국의 유교 문화가 도입되었다.

풍우를 만나 한 달 동안 표류하다 안남국 호이안(會安)에 도착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머물다 7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때 의사소통은 한문을 이용한 필담으로 가능했다. 그의 표류기

는 안남국에 처음으로 첫발을 디딘 조선인의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5) 주강현 , 조선사람 표류기 (서울: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3), 60-81.

6) 염경흠, 芝峯 李睟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 (서울: 東洋漢文學硏究, 2010),

180.. “嚴慶欽, “芝峯 李睟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安南使臣唱和問答錄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硏究』제30집, 2010,“ 180쪽. 이수광이 당시 진위사(進慰使)로 중국 명경에 가서 안남

사신 풍극관과 만나 교류한 사실은 지봉집 권8의 ‘안남사신창화문답록(安南使臣唱和問答錄)’에 실

려 있다. 이 기록에는 당시 안남국의 왕실과 제도, 풍속, 국토, 기후 등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다.

엄경흠, 앞의 논문, 193~198쪽.

7) 嚴慶欽 李晬光의 使行問答錄에 대한 考察 『文化傳統論集』제2호,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4

이수광이 베트남 사신 풍극관에게 써준 시는 다음과 같다.

"聞 君家在九眞居, 水驛程萬里餘, 休道依冠殊制度, 却將文字共詩書,

來因獻雉通蠁徼, 貢爲包茅覲象輿, 回首炎州歸路遠, 有誰重作指南車"

"듣건데 그대는 집이 九眞에 있다는데, 물 건너 산 넘어 만리도 넘는 길, 衣冠도 제도도 별나다고

말하지 말자, 文字를 가지고 엮는 詩書는 오히려 같도다. 꿩을 바친 옛일 있고서 먼 변방에서

오는 길이 통하고, 사신이 선물 가지고 코끼리 수레 타고 와 조공한다. 炎洲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먼데, 누가 指南車를 다시 만들 것인가?" 이 시는 베트남이 아주 먼 곳이고 의관도

특이하지만 ‘문자를 가지고 엮는 시서는 오히려 같다’고 하고, 풍극관의 문학 고 수준에 대하여

‘…동방에 있는 재주 없는 내가 그대의 말을 접할 수 있고 그대의 글을 볼 수 있으니 황홀하여

바람처럼 나는 수레에 타 신선의 세계에 있는 듯하구나’ 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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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개국 초기부터 유학(儒學)을 받아드려 국가통

치(國家統治)의 이념으로 삼아 유학(儒學)이 일반백성들 삶속에서 윤리적

지침과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8). 그리하여 두 나라는 같은 한

자를 사용하고 유학의 근본적 이념과 가치를 이해한 유교 공유 문화권이라

는 점에서 공통점(共通點)이 있다. 전통 유교적 사상에서는 어느 민족이든

지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올 바르게 훈육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동질적 문화요소는 서로

간 이해와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숙제는 문화와 인종, 민족성의 차이와 다름을 인

정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연착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민

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 정치, 경제 뿐 만아니라 문화적으로 활발한 왕래

의 결과로 여러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며 생활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는 경향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간 문화의 비교 연구는 당사국간의 이해

를 증진시키고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특히 동일

한 유교 문화권에 속했던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9).

유교적 이념의 본질과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과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이 양국의

전통의례문화에 깊이 스며들었고, 특히 관혼상제 문화 등에서 더 더욱 그

러했다.

8)『“嚴慶欽, “芝峯 李睟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文化傳統論集』제2호,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4, 105쪽.

9) 호티투흐엉, 한국과 베트남의 민속문화 비교연구, 선문대학교,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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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여 인적․물적 왕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반대로 한국인들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남으로써 현지인과 많은 문제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이때, 과거 양국 조상들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공유

하고 있는 전통 유교 문화의 상징인 관혼상제 의례(冠婚喪祭 儀禮)의 비교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양국의 전통 관혼상제(冠婚喪祭) 의례 문화를 비교하고,

둘째, 양국의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문화적 의의를 통하여 양국민이 공유

했던 보편적인 가치와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고,

셋째,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적

차원의 교육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국-베트남의 전통 유교 문화의 상징인

관혼상제 의례를 비교하여 그 문화적 의의와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관혼상제의 의례 속에 내재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규칙과 규범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야 할 예법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오늘날 관혼상제 의례는 과거와 크게 변화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여전히 유교적 전통(儒敎的 傳統)을 그 기본 개념(基本 槪念)으로 하

고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의례의 세세한 절차들 중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 의미보다는 형식만 전해오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 관혼상제 중 관례(冠禮) 의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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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정의 생활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혼례(婚禮) 또한 전통적 양식으

로 치러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많은 부분이 현대식 혼례로 대체되었다.

그래도 상례(喪禮)와 제례의례(祭禮儀禮)는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과거 전

통적 형식이나 양식이 남아 있음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볼 수도 있다.

과거 조선 조 사회에서 행하여지든 것보다는 많이 간소화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집안의 친척들과 부락사람들을 중심으로 상례를 치른 반면

요즈음은 장례식장에서 전문직업인의 도움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편화되고

진행순서도 많이 변했다. 따라서 관혼상제 본래의 전통적 모습은 과거 문

서와 기록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기록은 소위 양반계층

인 고위관료 및 사대부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백성들의 관혼상제 의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헌의 기록은 조선조 사회를 통치하고 지배하였던 상징적 유교

문화인 관혼상제 의례(儀禮)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이에 수반

되는 인간의 윤리의식(倫理儀式)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의례절차를 이해함

으로써 그에 따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유교(儒敎) 문화는 약 천년의 중국 속국시대 즉 북속(北屬)시대

(B.C 111-A.D.938) 이래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때 유교적 실천(實

踐) 의례문화(儀禮文禮)인 관혼상제 의례가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쭈례(Chu Le-朱禮), 응이례

(Nghi Le-儀禮), 례끼(Le Ky-禮記) 3권의 책10)을 기초로 하여 의례의 기

본으로 삼았으며, 그것은 주로 나라의 크고 작은 의례에 관련된 것이었다.

후대에 이르러 베트남 상류 사회의 선비들이 일반 백성을 위한 예의범절

에 관한 책을 편찬하였는데, 주요한 4가지 분야가 관(Quan-冠), 혼(Hon-

10) Le Nhu Hoa(레느화), Van hoa thong tin, (n.p.: Hon le xua & nay o Vietnam, Hanoi,

1998,), p.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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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 상(Tang-喪), 제(Te-祭)에 관한 것 이었다.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통과 의례를 통하여 일상에 나타

난 희비애락을 중심으로 베트남인들의 삶과 의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

단되어, 관(Quan-冠), 혼(Hon-婚), 상(Tang-喪), 제(Te-祭)에 관한 의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조선 시대의 한국은 유교 국가(儒敎 國家)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나라였

다. 중국에서 유교가 주로 정치 이념(政治 理念)을 규정짓는 개념이었으며,

일본은 학문적으로 응용하였고, 한국에서의 문화, 교육, 정치, 경제, 관습,

사고 양식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시대 문화의 핵심이었다.

유교는 학문이자 사회, 문화, 제도였으며 인간의 가치를 제고(提高)할 수

있는 최고의 이념이었고, 특히 1980년대에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교 문화권(儒敎 文化圈)인 중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

르, 대만 등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후 역사적으로 중국의 유교

적 영향을 많이 받은 베트남의 등장이 그러했다. 인간의 본성(本性)이라는

면에 있어서 유교는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명한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 내

용으로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사단(四端)을 설정함으로써 이타적이고 공동

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교는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인간이 가족(家族), 동료관계(同

僚關係), 공동체(共同體), 사회 속에서 맺는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규율을

성실히 자발적으로 지킴으로써 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리고 가족(家族), 친족 공동체(親族 共同體), 사회(社會), 국가(國家)

라는 실체적이고 구체적 장소에서 화합을 이루어내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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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1).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에서의 중요한 화두(話頭)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배려 그리고 이해일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장

시간 유지되어 온 단일민족 문화체재(單一民族 文化體裁)에서 익숙하지 못

했던 이질적 요소(異質的 要素)들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문

제를 해결할 갖가지 방법들을 진지하게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서로 다른 민족의 삶의 지혜와 가치 그

리고 이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 즉 조상들의 일상생활 삶속

에 녹아져 있고 또한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이민족(異民族) 문화를

존중하여 그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숙제라 할 수 있다.12)

한국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으나 15세기를 전후하여 유학

이 국가 통치의 이념이 되어 정치․문화적으로 양국은 유교 문화를 공유하

게 되었고 특히 유교문화의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관혼상제 의례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베트남의 관혼상제 문헌을 구입, 번역하였으며 또한 연관되

는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 의

례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교류의 폭이 급

속히 넓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문화적 공유 요소를 찾아내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

11) 최석만, “유교에 있어서 사회질서의 문제”, 『한국비교학』 6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12) 김휘순, 한국훈민시조와 베트남 `지아후언까(家訓歌)′의 비교연구, 2017,신라대,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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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 수 있다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혼상제 의례를 대상으

로 그 내용과 역사적 배경 및 특징을 비교하여 문화적 의의를 평가해 보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제3장 양국의 관혼상제 의례의 내용 비교, 제4장 한국

과 베트남 관혼상제의 문화적 의의, 제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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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 의례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제1절 한국 관혼상제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조선조 관혼상제에 관련된 문서 중에서도 대표적 유교문헌이라 할 수 있

는 이재 (李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사례편람』을 기본으로 그때

의 미풍양속을 기록한 작자 미상의 『광례람(廣禮覽)』을 기초로 하였고

그 외에 의례 문서에 나타나는 내용과 실제 관행 그리고 시대 변화의 흐름

등을 살피기 위하여 관련 문헌자료들을 참조하였다.

특히 관ㆍ혼례에 대해서는 17세기 초의 저술인 신응순 (辛應純 1572-1639)

의 『성재집 (省齊集)』과 19세기 초 정약용 (丁若鏞, 1762-1836)의 저술인

『가례작의(嘉禮酌儀)』를 참조하였으며, 상례 및 제례에 관하여는 역시 『사

례편람』, 성재집』, 『광례람』과 그 외에 18세기의 사대부가(土大夫家)의 상

례기록인 읍혈록(泣血緣』)을 참조하였다. 읍혈록은 18세기의 사람인 윤염(尹

琰, 1709-1771)과 그의 부인 한양 조씨(漢陽 趙氏, 1798년 卒)의 장례기록으로

純祖때 대제학, 예조판서 등을 지낸 아들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이 기록하

여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참고 하였다13).

전통사회에서 한국인들 삶의 목적은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많이 낳아 가문을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

이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

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된 많은 미신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3) 문옥표,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서울: 연세대학교, 1997),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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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신적인 민간신앙과 다양한 의식을 갖춘 종교 등에서 다양한 형

태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500여년 조선 왕조시대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전통적 유교의례 문화는 일본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서구화

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한편 일제 강점기 이후 다양한 종교(宗敎)가 생겨나고 심지어 한 가정

내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신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관혼상제 등의 전통적

문화가 간소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본래의 성

질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심지어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14). 하지만 조선조를 지탱한 유교적 의례문화를 통하여 인

간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의식 그에 따르는 행동지침과 의례(儀禮)를 이

해하고, 한민족이 동일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 왔다는 것에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 절 베트남 관혼상제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베트남의 유교문화는 후한 말 교지군의 태수였던 중국인 관리 사섭(士

燮，187-226)에 의하여 유입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중국사회는 위(魏),촉

(蜀),오(吳) 삼국의 격렬한 싸움으로 몹시 불안정 했던 반면, 베트남은 사섭

(士燮)의 관리(管理) 하에 평온(平穩)했다.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전란을

피하여 베트남에 왔고, 그들 중에는 적잖은 중국인 학자가 있었다. 사섭(士

燮)은 이들을 후대하였으니 정병(程秉)，유희(劉熙)，허자(許慈)，원휘(袁

徽)와 같은 당대의 유명한 인물들이 있다. 이렇듯 베트남은 사씨(士氏)의

통치역량에 힘입어 일찍이 유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

다. 이외에도 유교의 전래와 발전은 이들로 국한되지 않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요인으로 베트남에 이주한 중국인들에 의하여 계속되

었다15).

14) 호티투흐엉, 한국과 베트남의 민속문화 비교연구, 선문대학교,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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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유교 문화의 진전은 조금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속국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유교국가로서 독자적 기틀 형성이 늦었던 데다

베트남 국민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불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

배계급들이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유교를 선호한 것에 반하여 민중들은 종

교적 측면에서 불교가 더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쩐왕조의 숭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서서히 정치무대에 등장하

기 시작했다. 1038년 타이 똥(Thái Tông)은 중국식으로 사직단(社稷壇)을

만들어 신 농제를 끝내고 친히 쟁기를 잡아 천자친경의식을 행하였다. 전

레왕조(98I-1009)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같은 적전제도는 유교의 왕권개

념에 의한 것으로 유교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040년대부터 유교

의 영향은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하여 통치제도를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개

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때에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문서화된 형태

의 피고를 취조하는 방법과 형량을 규정한 『형서(刑書)』가 반포되어 지

배자에 대한 불충행위가 중하게 처벌되었고, 형벌의 부과에 오복제(五服制)

를 적용하였다. 나아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모신 문묘를 세우고 과거제

도를 시행하고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설치하여 유학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유교가 왕권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차원으로 인식되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여전히 국교로 존재했다.

리·쩐 왕조를 거치는 동안에 중앙집권제의 확립과 동시에 실용적인 측

면이 간절히 요구되어 유교는 서서히 불교의 자리를 대신 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의 관리 선발제도가 중앙집권화 되고 베트남의 통치에 중국이 깊

게 개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유교이념을 강화 하게 된다.

한편，불교의 여러 가지 폐단으로 사회는 불교 불신과 몽골항쟁을 거치

는 동안에 유교적 정치 접목이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이 베트남의 유교발전

15) 송정남, 베트남 탐구 (서울: 한국외국어대 지식출판원, 2015.3.3), p4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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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쩐왕조 말을 기점으로 후레 왕조(1428-1527，1533-1789)와 응우엔 왕조

(1l02-1945) 때 극치를 이루었다.

특히 쩐 왕조 말에 유학이 발전했다고 하는 점은 베트남 장군 호뀌리

(Ho Quy Ly)가 1394년 직접 시경의 무일 편을 민족어인 쯔놈으로 번역하

여 활용했던 사실과，1396년 여승으로 하여 금 후비와 궁녀들을 가르치도

록 시경 전체를 역시 쯔놈으로 번역하여 주희의 서문을 버리고 다른 서문

으로 교체했던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번역이 주희의 집전(執典)

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음은 위의 사실을 뒷받

침한다. 물론 이 내용들은 호뀌리의 교육개혁에 개성적이고 민족주의적 요

소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이것은 유학의 발전을 기반으

로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유교가 발전했던 시기는 후레 왕조부터이다. 후레 왕조와 응

우엔 왕조는 유교가 국교가 되었던 시기이다. 숭유를 했을지라도 조선(朝

鮮)처럼 기존의 국교였던 불교를 철저히 배척했던 억불정책이 아니었기 때

문에 한국의 산중불교(山中佛敎)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후레 왕조의 유학은 남송의 주희(朱熹，1130-1200)에 의하여 완성된 중

국 송대의 주자학이었다. 따라서 통치이념이었던 송대의 유학은 사회질서

를 공고히 하고 상위 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상적·도덕적 기초로 여겨

졌다. 이 때문에 정치나 사회질서를 포함한 모든 영역들은 철저하게 이의

영향을 받았다. 송학(宋學)의 정수인 사서집주(史書集註)와 오경(五經)이

과시에서 중시되고 삼강·오상·삼종·사덕 등이 『여조형률』에서 강조되며,

문묘와 국자감이 재건·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되

고 있던 사농공상의 신분사회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과 함께 실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동양적 봉건사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후레 왕조의 유학은 충과 효를 강조함으로써 위로는 중앙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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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를，아래로는 남존 여비(南尊 女婢)적이며 수직적인 신분사회를 보다

확고히 확립하게 되었다. 유교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제도가 이 시기에 가

장 발전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관혼상제는 15세기 베트남의 후기 레(黎)왕조(Later Le

dynasty, 1428∼1788년)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시대와 같이 유교를 국가통

치 이념으로 삼았고, 이때부터 유교는 베트남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

었다16).

16) 송정남, 베트남 탐구 (서울, 한국외국어대 지식출판원, 2015.3.3), p4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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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한국과 베트남 관혼상제 의례의

내용

제1절 관(冠)

가. 한국의 관례(冠禮) 문화

관례란 “성인에 달한 남자에게 상중의 기간을 피하여 가장 이하 가족 및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덕망이 높은 어른의 인도아래 가관착복(加冠着服)

하는 의식을 거행한 후 자(字)를 새로 지어주고 사당과 집안 어른들께 알

현토록 하는 의례”로 요약 된다17). 역사적으로 “관(冠)이란 성인(成人)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며, 관례(冠禮)가 무너지면 천하에 성인이 없는 것

이다˝. 정자가례(程子家禮)18)에서는 관동(冠童)의 구분 즉 어른과 아이의

구분을 중시하였던 유교문화에서는 매우 중요시 하였던 의례의 하나였

다19).

관례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정월의 좋은 날을 택하여 관례를 치

룰 날을 결정 후 3일 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관례 당사자를 조상을 모신

사당에 고한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친척 중에 예의가 바른 사람에 부탁

하여 관례를 주관하여 줄 계빈(械賓)을 모시고, 세 번에 걸쳐 가관착복례

(加冠着服禮, 三加禮 라함)를 치른 후, 주례를 담당하는 자가 관자(冠者, 관

례의 당사자)에게 술을 전하는 초례(醮禮)를 행한다. 다음 순서로는 자(字)

17)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을유문화사, 1949, 414-415

18)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인 정호, 정이 형제가 가례에 관하여 쓴 책

19) 이동필, 울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사례) 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 울산대학

교 교육대학원, 2004.8),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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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리고, 계빈(械賓)에게 마땅한 대접과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한 후 배웅

한다. 이후 사당을 방문하고 집안 어른들과 부모에게 예를 드리게 된다. 또

한 어른이 될 여성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을 계례(箕

禮)라고 한다. 다만 그 차이로는 여자의 경우 주례자가 여자가 되며, 그 의

식이 좀 더 단순하여 머리를 올려 주고 옷을 한 번 갈아입히는 것으로 끝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례 역시 혼례 직전에 행해졌으며 관례보다도

행하는 경우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20)

문헌에 따라 관례의 상세한 절차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며 또한 삼가

례에 사용되는 옷들도 『성재집』,『사례편람』,『가례작의』, 『광례람』

등 우리가 살펴 본 문헌에서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

인을 분석하여 보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기보다는

문헌의 저자들이 저마다 다른 중국의 예서(禮書)를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21),

또한 어느 정도 실제로 조선에서 이루어지던 관습을 참고하였는가도 연

관성이 있다. 많은 조선조의 예서에서 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입지 않던 중

국식 의복에 대해 서술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22).

20)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9), 414-415

예를 들어 月嚴 李匡呂 (1720-1783)는 『李參奉集』에 당시 여자 아이들에 대한 계례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글을 싣고 있다 (정양완 • 심경호 1993: 268-269).

21) 송정남, 베트남 탐구 (서울: 한국외국어대 지식출판원, 2015.3.3), p406-408.

省齋集 2권의 『관례」에 관한 기록은 저자가 1612년 정월 초하루에 맏아들의 관례를 행한 과

정을 은 것이다. 반면 『가례작의』의「관례」는 1810년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어 있을 때

머물고 있던 산정의 주인인 윤박의 아들의 관례에 즈음하여 저술한 것이다. 그는 이 글의

서두에서 중국의 『嚴禮』와『朱子家禮」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우리 고유의 풍습을 참작하였

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재집의 관례는 사례편람」에 나와 있는 신부의 혼례복인

염의(佛衣)가 그 한 예이다.

22)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9), 414-415

『염의』란 붉은 빛에 검은 단을 친 옷으로 단의 (緣衣)라고도 하며, 조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옷으로 보인다. 이재(李繹)의 주에는 당시의 습속으로 붉은 장삼(長 )을 입는데 그것이

옳지 못한 풍습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이 우리의 전통 혼례복이었던 원삼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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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성호 이익(星湖 李瀷)은 예서에 제시된 절차를 완

전히 무시하고 간략함과 검소함을 중시하여 삼가(三加)를 합쳐서 한 번 관

을 씌우는 의식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례에 대해 성인의 의례

인 만큼 형편이 허락하는 한 성대히 치러 주는 것이 호례(好禮)하는 길이

라고 다산은 일컫고 있다.

조선시대 관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여, 의례를 통하

여 당사자에게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

에 책임감을 가져야함을 깨닫도록 하는 의례였다. 관자 (冠者)에게 옷을 갈

아입힐 때 내리는 축사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축사의 내용은 “좋은 달 좋은 날에 첫 번째 옷을 입히니, 너의 어린 마

음을 버리고, 너의 덕(德)을 이루며, 길(吉)하게 오래 살고 네 큰 복(福)을

더욱 크게 하여라”.『가례작의』의 여가례(始加禮) 때의 축사)라 하는 내용

으로 이와 비슷한 축사는 재가례(再加禮), 삼가례(三加禮) 때도 똑같이 반

복된다. 특히, 사대부가에서는 혼인하기 전에 관례를 반드시 치르도록 했는

데, 그 이유는 어른이 되어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면 혼

인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였다. 이는 그저 시기가 되면 부모의 도움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풍속에 비추어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될 일이

다.

관례를 치루기에 적당한 나이는 15살에서 20살 사이이며, 그보다 어려

아직 철들기 전에 관례나 혼례를 치르게 되면 수작((酬酌:서로 따라 줌)하

지 않고, 관례를 주관하는 빈(寶)이 삼가례(三加禮)를 마친 후 당사자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줌으로서 이제 어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공식적인 이름 대신 평생 사용하게 되는 자(字)를

지어 준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

인으로서 이름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라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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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에 있어 하나의 상투를 만들어 관을 씌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어린 아이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지위의 변화를 가장 명

확하게 표현해주는 의식이다23).

그러나 술을 내리는 의례(儀禮)와 자(字)를 지어주는 관례의 절차 또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이 예에 맞지 않음이 여러 예서

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본래 초(醒)란 술인데 그것이 옳지 못한 풍습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상 그것이 우리의 전통 혼례복이었던 원삼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베트남의 관례(冠禮) 문화

베트남 발음으로 콴 례(Quan Le-冠禮)는 남자아이에게 20세가 되면 성

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의례로 한

국 전통관례와 비슷하다. 그러나 혼례, 상례, 제례와 달리 관례에 대한 자

료가 거의 없어서 아래의 내용 중에서 관례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Quan(Quan Le-冠禮)/Thuần Phong Mỹ Tục Việt Nam by Sơn

Nam(Khanh Hoa country house, 1969, Complete Talking About The

South - The Southern Personality - The American Style Vietnam

compiled by Son Nam)”

베트남의 관례(Quan Le-冠禮)는 머리에 터번을 쓰고 유소년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형식을 갖추어 의례를 행함으로써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고 비로

소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어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례이

23) 총각(總角)이란 머리를 묶어 뿔처럼 한 것으로 아직 관례하기 전 童子의 머리 모양 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례 전 머리를 닿아 늘였으므로, 이는 아마 도 중국의 어린아이 머리

모양에서 온 말인 듯하다. 그러나 『광례람』을 보면 관례하기 전의 어린 아이는 쌍계(雙緊) 즉

쌍상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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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례(Quan Le-冠禮)의 본뜻은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면 그

에 따른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부여된다는 사실을 의식을 치루는 당

사자가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관례(Quan Le-冠禮)는

북속시대(北屬時代)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부 계층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으며 후(後) 레(黎)조 말에 와서부터 더욱더 사라지기

시작하여 현재 베트남 풍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례이다.

과거에 부유하고, 유명한 가족들에게만 행해졌던 의례로 아들이 자라서

20세가 되면 터번을 쓰고, 어느 덧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

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부를 관리하고 정원을 상속받습니다. 향 불. 스카프

를 착용 할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검은 망토와 샌들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선택하고 가족이나 마을에서 장로들이 행사를 주최하도록 했고

향 램프, 제단에 과일 세트 등을 준비하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청년은 조상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장로는 두 개의 큰 양초

를 태우고 서로 앞에서 손을 움켜쥐고 펼친 다음 두 개의 촛대에 불을 붙

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제 자라서 오늘부터 가족

과 사회에서 책임을 지며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과 자존심을 확립하려는 의

지를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관례 시에 받은 자(字)는 이렇게 사당에

고함으로써 선조를 잘 모시는 것이 성인되는 성숙한 태도를 배게 하는 것

으로 전통적 관례를 그대로 수용했다.

"Quan(Quan Le-冠禮)/Thuần Phong Mỹ Tục Việt Nam by Sơn Nam, 1969

Đúng ra, gọi lễ gia quan, "Gia" là thêm vào, không phải nhà cửa. "Quan", viết chữ Hán, là

cái khăn đội của đàn ông. Cái mào con gà gọi "kê quan", mào gà được xem như cái mão, cái

nón. Không phải "quan" là là làm quan. Nhiều người lầm lẫn, ngỡ rằng quan là "ông quan", lể

Gia quan là một kiểu "thăng quan tiến tước", được lên chức vụ cao hơn thì làm lễ khảo tưởng!

LễGiaquannaykhôngcòn,xưakhichỉdànhchonhàquyềnquí,dònghọtămtiếng,nhiềuđiềnsản.Nômna,gọ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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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lễchođứacontrailớnlên,được20tuổi(tuổita)độicáikhănxếp,chứngtỏnóđãtrưởngthành,cóthểcướivợ,thaym

ặtchamẹquảnlýgiatài,thừahưởngđấtvườnhươnghỏa.Khiđượcđộikhăn,đứatrẻđươngnhiênphảimặccáiáodài

đen(áothe)vàđiđôidép(kiềuhàmếch)chođồngbộ.

Chọnngàylànhthángtốt,nhờngườitrưởnglãotrongdònghọhoặctrongthônxómđếnlàmchủlễ.Nhangđèn,hoa

quảtrầnthiếttrênbànthờ,bàcontềtựuđôngđủ,thêmmộtsốquankhách.Đứathanhniênquìgốitrướcbànthờtổtiê

n,ngườitrưởnglãolàmlễ"lênđèn"đốthaingọnnếnlớn,chắptaytrướcmặtrồimỗitaygiangra,đưachohaingười"t

rợlý"gắnvàohaichânđèn.Ôngnói,đạikhái:

-Conơi,nayconlớnkhôn,bắtđầutừhômnay,phảigánhtráchnhiệmtronggiađình,xãhội.Phảibiếttựtrọngnuôiý

chílậpthân,họchànhchămchỉ.Ngườicha,hoặcôngkỳlãothaymặtchodònghọtuyênbốđặttên‘tự"làtênchínhth

ứccủacậutrai.Nhưtabiết,hồicáchđâyvàimươinăm,ởmiềnquê,khiđứabéchàođời,chamẹchưađặttênchínhthứ

c;ănđầytháng,bènđặttạmmộtcáitên,thườnglàxấu,đềphòngtrườnghợpmaquỷrìnhbắtnhữngđứamangtênđẹ

p.Đến20tuổi,ởgiađìnhkhágiả,dịplễgiaquan,lạiđặttênchínhthực,nàoKhắcCần,nàoTrọngPhủ,nàoTếXuyên..

NgườiPhápđến,bắtbuộcsaukhiđứabéchàođời,phảilàmgiấykhiasinhlậptức.Vìvậynhiềuđứabémangtênxấu

ghivàohộtịchlúccònnhỏ;lớnlên,muốnsửađổi,thìratòaxinphép.

Cóthểsosánh:Ngàyxưa,lễGiaquantổchứctronggiađìnhmangýnghĩanhưngàynaycậutraiđựơcquyềnCôngd

ân,đượccấpChứ

ngminhnhândân,vềmặtpháplý.SáchLễKýghi,tạmdịch:

"LễGiaquanđứngđầumọilễ..hoặc"Contraiđãlớnthìphảilàmlễđộimãovàđặttên,ấylàđạonênngườitrưởngthàn

hvậy"(Tấtquannhitựchi,thànhnhânchiđạodã).

LễGiaquankhôngphổbiếntrongxãhộita,nhưngthóiquengọi"quan""hôn""tang""tế"chocóvầnđiệu,nghex

uôitai.Nhưngcònvấnđềnóngbỏng,trongthựctếxãhộitangàynay,ấylàcái"khănđen,áodài"nênđểhaynênbỏ?

Đặtvấnđềquácứngnhưthế,khótrảlời.Tathửđisâuvàochitiết,tronghoàncảnhxãhộita,từBắcchíNam.

Trướctiên,nênkhẳngđịnh.Cáikhănđen(gọilàkhănđóng,khănbehoặckhănxếp,theongoàiBắc)lànétđặcthùc

ủata.Theotôihiểu,ngườiTrungHoakhôngxàikiểukhănđennhưtanhưnghọđộicáimãotròn,ápvàotóc,trênch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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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ócáiđuôingắn,giốngnhưtráibícắt,chừacuống.

TừđồngbằngsôngHồng,khănđengọilàkhănxếp,mayvớiloạivảithe,rấtmịn,gọiGò,hoặcBùng,cólẽvìlàđặc

sảnvềngànhdệtlàngBùng,quêhươngôngtrạngPhùngKhắcKhoan,gọilàTrạngBùng.

Đólàmộtgiảikhăn,hẹnvềngang,nhưngkhádài.Khiđội,làmnhiềuđộngtác,đòihỏisựnghiêmtúc,quấnvàođầ

uđếmđúngbảyvòng,chừacáingấnđểphânbiệttừngvòng.Trênđỉnhđầu,vìkỹthuậtbúitócđểlộra.Vấnkhăntốn

thờigiờ,nhằmnhắcnhởsựnghiêmtúc,cẩnthậnkhiđiđường,ứngxửvớimọingười,khônghấptấp.Rađường,phải"

khănáochỉnhtề"điđứngkhoanthai(khônghấptấpvừađivừachạy);cũngnhưtronglờiăntiếngnói,nênlựalời,kín

htrênnhườngdưới,Khănđiđôivớiáo,trênnguyêntắc,khigiaotế,khôngthểbổngnhiênvìnựcmàtựtiệnlộtkhănr

a.Hànhđộngấyquávôphép,nhưtrườnghợpkhivàochầuvua,luônluôngiữamãocánhchuồn.Mặcdầuởtrongcun

gđiện,vuacũngđộimão,khingồitrênngai.Lộtmãoralàchuyệnchẳngaidámnghĩtới.

Thờiphápmớiđến,đãxảyravàichuyệnngộnhận.Tuytheotântrào,độinónnỉ(nónphớt)hoặcnónTây,,khigặ

pquantrên,ngườihươngchứclàmviệcchoPhápvẫnquenđộinón,tưởngrằngmìnhgiữđúngnghilễ,cũngnhưkhi

vàonàh,vẫnđộinón.TheoTâyPhương,lộtnónra,đểđầutrầnlàbiểuhiệncủalòngtônkính.

Mộtchitiết:Chỉnhtềlúcgiaotế,trênnguyêntắcvẫnlàhànhđộngvớihaitay:Họctròdùnghaitayđểtraocáitập

viếtbài,quyểnsáchchothầy.Condâudângtrảchochồnghoặcchamẹchồngthờixưavẫnlàdùnghaitay;lúcxả,kh

oanytaycũnghaitay.BuổitiếpxúcvớivănminhTâyPhương,ngườiViệtvẫngiữcáiquántínhlàbắttaykiểuTây

Phương,vớihaibàntay!Theotôi,chẳngcógìmặccảm,quêmùacholắm.Ngàynay,tronggiớitrẻvẫngiữlệấy,dùn

ghaitaymàbắttaymộtngườilớntuổihoặccóchứcvịcao.Trongcuộcđuaxeđạp,khiđượctraogiải,tathấyngườith

ắngcuộc,rấttrẻ,dùnghaitaymàbắttayvịđạidiệncủachánhquyền,hồnnhiên.

Trởlạicáikhănđóng,khănxếp.Nhưđãnói,thờixưacáikhănnàyrấtchắc,vìmaynhiềulớnvàkhádài.Đọclịchs

ửnướcnhà,thấyghiviệcôngHoàngDiệuthắtcổtựtửkhigiữkhôngxongthànhHàNội(chưachi,khothuốcnổvàc

háyvìnộiứng).Phảichănglàôngthắtcổvớidụngcụsẵncólàcáikhănxếp,độitrênđầu,tháoranhưsợidây.ỞNam

Bộ,khănxếptrởthành"khănđóng",nghĩalàxếpsẵn,maylại,giữnhữnglằmxếp,khicần,cứđặtlênđầu,khôngtốnt

hờigiờnắnnóttừnglằn,thêmmiếngvảiphủtrênđầu,chetoàndiệnmớtóc.Dườngnhưcósựphânbiệtnhỏ,củađịap

hương:ỞđồngbằngsôngHồng,nhìntừtrước,phíatrán,lằnxếpnằmngangnhưchữ"Nhất",trongNam,thayvìch

ữ"Nhất",tathấyhailằngãy,giảithíchlàchữ"Nhân",conngườiđứnggiữatrờivàđất.

Nêndùngcái"khănđenáodài"làmquốcphụcchăng?Câuhỏinêura,rấtcầnthiếtvìmỗidântộcđềudùngquốcp

hụcriêngvàtựhàovớiquốcphụccủaôngcha,cảitiếnchútít.Bốnngànnămvănhiến,chẳnglẽvănhiếnấykhôngbi

ểuhiệntrongquốcphụcthìbiểuhiệnởđâu?Vàingườibảo"khănđenáodài"dophongkiếnbàyra,thậmchícònbảol

à"biểutượngcủaNgôĐìnhDiệm!"Thậtracáikhănđennàycótrướctừlâu.Trongthờiđạicôngnghiệp,giaolưunư

ớcngoài,theotôi,nênđịnhrõtrườnghợ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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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áotếphục",dùngtronglúcgiaotếởcơquan,lúcloviệchànhchính,dĩnhiênlàkểiuÂuphục,thắtcàvạtkhicần,m

anggiày.Nhưngdịplễhộidântộcthuộcvềtruyềnthống,tanênmặc"khănđenáodài"thoạtnhìnchưaquenmắt,lu

ộmthuộm,nhưnglầnhồisẽquenvàthấylàđẹp,nhấtlàđốivớingườihơn50tuổi,dịpđámcưới,thămngườigià,dịpT

ết,dựđìnhđámhộihè."Nếutaxuađuổicáitựnhiên,cáibìnhhtườngthìcáimàtaxuađuổiấysẽtrởlạivớitarấtnhanh

"Tôitinchắctrongtìnhhìnhhiệnnay,trongkhitìmmộthìnhảnhcụthểđểchứngminhbảnsắcViệtNam,thìkhănđ

enáodàilàhaimónđầutiênmàmọingườiđềunghĩđến.óđãcònđó,từlâu,nếutachúý.DầulàtheoTâyhọctừsợitócđ

ếnmóngchân,ởViệtNam,tavẫncònthấycáiáotang,dịpchamẹ,ôngbàmất.Khôngthểnàomaycáiáovéttôngvới

vảitang,thêmcáicàvạtvớivảitang.Cáiáotangvẫnlàkiểuáodàiđen,gàinútmộtbênhông,vạtáophủđầugối.vàn

ếugiảnlược,nhữngngườibàconxagầncũngvẫnphảivấncáikhăntangtrênđầu,dầulàcontrai,theohìnhdángcái

khănđenngàyxua.

Dịpăn"lụctuần",báttuần"chochamẹôngbà,nhiềungườibàyrakiểuáolễchotrẻconnămbảytuổi:Áodài,khăn

đóng,xemđẹpmắt.Tanênnhớcáiáo"vét"củaTâyPhươngngàynaycũnglàsựsángtạocủathờiphongkiến,cắtn

gắnvạt,cảitạochútít.Quốcphụccủanướcnàocũnglàdidảncủathờiphongkiến."

Khanh Hoa country house, 1969)

(Complete Talking About The South - The Southern Personality - The American Style

Vietnam compiled by Son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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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婚)

가. 한국의 혼례(婚禮) 문화

유교에서 청춘남녀의 혼례는 가정의 확장, 확대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

했다. 즉 “혼례식은 서로 다른 집안을 결합시켜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

래로는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함이다” ( 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 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禮記』의 昏儀條)라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관혼상제 의례 중에서 혼례가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애로

점이 많았는데 이는 중국식의 육례(六禮)인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

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이 조선시대 의혼(議婚)·납채(納宋)·납

폐(納解)·친영(親迎)의 사례로 축소 조정되는 되기까지는 조선말까지 한참

의 시간이 흘렀다.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예서인『사례편람』에도 혼인절차는 의혼(議婚)·납

채(納宋)·납폐(納解)·친영(親迎)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중매를 통한 이루어지는 예비 신랑·신부 양가(兩家)의 혼인에

대한 의논이며,

두 번째, 약혼 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납채서(納采書: 정식으로 청

혼하는 편지)와 함께 신랑의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내고 신부 집에서는

이 납채서를 받은 후 길일(吉日)을 받아 신랑 집으로 보내는 의례 즉 택일

단자(擇日 單子)이다.

세 번째는 납폐의 예, 즉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납폐서 (納幣書: 혼인

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하는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순서의 예(禮)로 이것

을 일컬어 오늘날 함들이라 말한다24).

마지막으로 신부를 시집에 맞이하는 것으로 혼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24) 문옥표,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연세대학교, 1997, 제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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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의례 중의 하나인 친영이란

예가 존재했다25). 김두헌에 따르면 중국식 친영례가 우리사회에 안착되지

못한 것은 남귀여가(男歸女家) 즉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

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 풍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26)

친영이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예식을 거행하

는 중국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신부 집에서 며칠간 머문

후 신부와 같이 신랑 집으로 와서 시부모를 만나는 형식이었다.27)

친영례는 결혼 전에 예비신랑, 신부 각자의 집에서 행하는 초례(醮禮)와,

신부집에서 진행되는 전안례(尊雁禮), 교배례(交拜禮) 및 합근례(合巹禮)로

구성된다.28)

초례란 신랑이 혼례전 신부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복을 입고 사당에서

부친이 술을 한잔 따라 준다. 이 술은 신랑의 조상신에게 올렸던 술로 아

들이 이 술잔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집안의 후계자임을 확실히 하는 뜻으로

혼례가 숭조(崇祖) 관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예식이었다.

(앞의 책:428)

한편 신부 집에서도 혼례식을 치르기 전에 예복을 입고 사당에 펀 후 술

을 받는 의례가 있다. 이때는 부모와 친척 여성도 참가하여 매사 행동을

조심하고 시부모님을 잘 모실 것을 교육한다.29)

전안례(尊雁禮)란 신랑이 준비하여 가지고 간 나무로 새긴 기러기를 바

치는 의례(儀禮)로 원래 중국에서는 산 기러기를 선물하던 관습으로 이미

25) 이동필, 울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사례) 인식에 대한 조사 , 울산 울산대학

교 교육대학원, 2004. 60-81.

26)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1949,: 을유문화사, 70.

27) 문옥표,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1997,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6·77.

28) 공춘정, 홍명희의 장편소설 임꺽정 연구-민족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대학교,

2008.8), 80

29)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9), 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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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풍속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기러기가 부부의 화목을 상정한다는

속신(洛信)에 의해 존속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산 기러기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나무로 만든 기러기로 대체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절하는 예로 교배례(交拜禮)는 신랑, 신부가 처음

으로 초례청에서 상견하는 것이고 합근례(合巹禮)는 대례(大禮)에서 잔을

주고받으며 절하고 표주박잔의 술을 나누어 마시는 의례로 곧 혼인의 성립

을 의미한다. 결혼식 후 신부가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를 처음 만나는 의례

즉 현구고례(見舅姑禮, 新禮라고도 함)를 행하는 데 이때는 신부 집에서 준

비한 예물을 선물로 보낸다. 이것을 속칭 폐백(幣帛)이라 한다. 조선시대의

혼인의례에는 그 이외에도 첫날밤을 지내는 신혼부부를 나쁜 귀신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생겨났다는 신방 지키기(新守房;신수방))나 혹은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측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매를 맞는 동상례

(東床禮) 등이었다. 동상례는 봉사혼속(奉仕婚俗)의 유래라는 이야기도 있

으나 같은 마을의 구성원이었던 신부를 데려가는데 대한 보상으로 신랑에

게 가하는 일종의 질투(嫉妬)나 시기(猜忌)라 생각된다.30)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적인 혼례식은 지금의 예식보다 더 복잡하게 진행

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31). 이것은 전통예식과 비슷하나 약간 씩 변형

되었음을 할 수 있다. 즉 현재도 의혼과 사주단자, 택일단자를 보내는 과정

이 있으며, 또한 함들이라 하여 납폐의 의례도 있고 혼인 후에는 폐백을

드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도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30)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9), 414-415

“본래 語原은 중국 진(音)나라 때의 「東床袒腹의 고사(古事)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진

나라 때 사람 치감(郗鑑)이 사위를 고르려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모두들 잘 보이려 노력

하였으나 오직 왕희지(王義之)만이 동상(東床)에서 배를 내어 놓고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사위로 삼았다는 이야기에서 온 것이다”.

31) 이동필, 울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사례) 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 울산대학

교 교육대학원, 2004.8), 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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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전통 결혼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만 신랑은 사모관대(紗

帽官帶)의 당상관(當上官) 옷을 입고, 신부는 원삼에 족두리를 쓰고 (혹은

활옷에 화관:花冠) 신부 집 뜰에서 치르던 전통식의 교배례(交拜禮)와 합근

례(合巹禮)는 없어지고 웨딩드레스와 양복차림의 예식장의례(禮式場儀禮)

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32) 그리고 예식절차(禮式節次)의 형식은 비슷

하나 그에 맞는 의례예절(儀禮禮節)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양가의 허혼(許婚)이 결정된 후 납채 예식(納采 禮式)에서

신부 집에 청혼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조상들에게 보고하고 난 후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사주단자(四柱單子)와 함께 신부 집으로 보내며, 신부 집

에서도 예를 갖추어 납채서를 받아들고 조상들에게 보고한 후 답장을 작성

을 하여 납채서를 가져온 사람을 대접해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금의 약혼식이라 할 수 있으나 전통 예절(禮節)을 준수하기 보

다는 양가의 상견례와 결혼예물을 교환하는 장으로 변했으며 특히 양가 부

모가 혼인에 따르는 책임과 바른 행동거지를 가르쳤던 교육적 과정인 초례

의 예식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다.33)

예를 들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납폐서 (納幣書: 혼인을 허락해 준 것

을 감사하는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예(禮)로 오늘날 “함들이”와 폐백이

라는 절차로 남아 있으나 단순한 예물 교환일(交換日)로 전락(轉落)했다.

이와 같이 원래 유교사회에서 혼인이 지향했던 형식, 의례의 절차뿐만 아

니라 그 의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즉 유교에서의 혼인은 선택이 아니라 효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義務事項)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혼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

는 자손을 낳아 가계의 번창이었으나 만약 혼인을 하지 않고 부계(父系)

32) 문옥표,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76-77.

33) 이동필, 울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사례) 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 울산대학

교 교육대학원, 2004.8), 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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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을 이을 자식을 낳지 못 하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로 여겨졌다. 유교

적 관점에서 혈통을 계승하고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자식은 곧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며 가계(家系)의 지속성(持續性)

을 보장(保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34)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 혼례를 정리하자면,

(1) 의혼(議婚)

첫째, 중매는 양가의 사정을 잘 아는 중매인이 양가를 오가면서 혼사를

주선(周旋), 성혼(成婚)이 될 수 있도록 양가를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중

매(中媒)”라고 한다. 중매인을 통해 양가는 호상(互相)간 의견을 나누고 대

례(大禮)를 거행하기까지 제반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둘째, 청혼과 허혼은 혼인의 승낙을 받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납채서

(納采書: 정식으로 청혼하는 편지)와 함께 신랑의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

내고 이것을 받은 신부집에서는 혼인을 동의함과 함께 길일(吉日)을 받아

신랑집으로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낸다.

청혼서(請婚書)와 허혼서(許婚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伏惟新正 體候以時 尊年及加冠萬 重仰素區之至弟家兒親事 尙無指合 能其勤誘處近閒

0 0 洞 0 氏 家閨養淑哲云 使結奏晉之誼如何餘不備禮譯拜上狀 0 0 0 0年 0月 0日 後人

0 0 0 拜上”

허혼서(許婚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伏惟春元 體動止候萬

仰慰區尊弟 女兒親事重不鄙寒陋陃區之至如動權 敢餘是不備犬惟不聽從 尊照譯拜上狀 0 0

0 0年 O月 O日 0 0 後人 0 0 0 拜上.”

셋째, 약혼과 택일은 혼인하기 며칠 전에 양가 부모 및 혼례 당사자가

신부 집에 함께 모여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약혼(約杓)을 대신하기

도 하였다. 택일(擇口)은 신부 집에서 혼례 당사자의 사주를 갖고 생기복덕

34) Fung Yu Ian, A History cf Chinese Philosophy Vol. The Period of the Philosophers

(미국: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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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아 결정한다. 신부의 사주를 파란 보자기나 빨간 보자기에 넣어 중매

자를 통해 신랑 집으로 보낸다. 택일할 때 신랑에게 좋은 날이 신부에게는

나쁜 날일 수도 있고, 신부에게 좋은 날이 신랑에게는 나쁜 날이 될 수 있

으므로 이를 절충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상이나 멸문지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넷째, 납폐(納幣)는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 성립의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폐물(幣物)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흔히 ‘납채(納采)’

라고도 하며, 보통 결혼 전날에 행한다. 이때 채단(采緞)을 넣은 함을 함진

아비가 신부집으로 가지고 간다. 오늘날에는 함진아비를 신랑 친구가 맡지

만 옛날에는 상민이 맡았다.

(2) 대례

첫째, 신랑 일행이 혼인날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고 한다.

신랑 외에 친척 3∼4명이 동행한다. 신부 측은 신랑 일행을 미리 정해놓은

근처의 정방(사초방)으로 안내하여 간단히 대접한다. 여기서 신랑은 사모관

대(紗帽冠帶) 및 목화〈木靴)를 착용한다.

둘째, 전안례(奠雁禮)는 신부 측에서 초례 시간을 알려오면 신랑과 함진

아비는 팔머리의 인도에 따라 신부집으로 향한다. 신랑은 함진아비로부터

기러기를 받아 대청에 오른다. 주인은 서쪽을 향해 서고, 신랑은 북쪽을 향

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러기를 전안상에 놓는다. 이때 신랑은 머리를 숙이

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며 주인은 마주 절하지 않는다. 이것을

‘소례(小禮)’ 또는‘전안례(奠雁禮)’라고 한다.

셋째, 대례는 전안례가 끝나면 마당에 설치한 초례청(醮禮廳)에서 대례

(大禮)를 거행 한다. 초례는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巹禮)로 이루어진

다. 교배례(交拜禮)는 신랑과 신부가 마주 절하는 것이요, 합근례(合巹禮)는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푸른 실과 붉은 실로 묶은 표주박이나 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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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술을 교환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는 상징적인 뜻이 있다. 대례가 끝나면 하객들이 대례상(大禮床) 위의 밤이

나 대추를 신랑 주머니에 넣어준다. 밤은 다산(多産)을 의미하며, 대추는

불로(不老)의 뜻을 담고 있다. 대례는 집사의 홀기에 의해 진행된다.

넷째, 신방 엿보기는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서 첫날밤을 보낸다. 족두리는

필히 신랑이 벗겨 주어야 하며, 촛불은 ‘복이 달아난다고’ 하여 절대 입으

로 끄지 않고 옷깃이나 이부자락을 이용하여 끈다. ‘신방 엿보기’라고 하여

가끼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고 사랑의 행위를 엿보기도 하는데,

불이 꺼지면 스스로 물러난다.

다섯째, 동상례(東床禮)는 초례를 치른 이튿날 오후에, 신랑은 신부 측의

동네 청년들로부터 동상례(東床禮:신랑 다루기)를 당한다. 동네 청년들은

신랑을 대들보에 거꾸로 매어놓고 신부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다.

만약 신부가 그 물음에 제때 대답하지 못하면 신랑의 발바닥을 몽둥이로

후려친다. 이때 신부 측에서는 음식을 대접하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한다.

(3) 후례

첫째, 우귀(于歸)는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에 정식으로 입주하

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기간은 혼례 당일부터 3년

까지 다양한데, 보통은 3일 후에 이루어진다. 우귀를 할 때는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말이나 소에 장롱, 경대, 이불, 옷, 버선, 양말 등의 살림살이와

음식을 가져간다. 이에 대한 답례로 시어머니는 자신이 끼던 반지를 며느

리에게 건네기도 한다,

둘째, 현구고례(見舅姑禮)는 시집에 온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

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시집에 들어온 신부는 사흘이나 열흘 동안 식전에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께 반절을 올린다. 이 동안에 시어머니는 일가친척에

게 신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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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친(覲親)은 신부가 시집살이를 한 후에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재향(在鄕)이라고 한다. 이때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돼지 또는 소의 다리에 떡과 기타 음식을 장만하지

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간단히 장만한다.

나. 베트남의 혼례(婚禮) 문화

혼례는 가정을 이루는 기초적인 의식이다. 베트남인들의 혼인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당사자 간의 사사(私事)가 아니라 가족, 친족,

그리고 마을과 관계를 맺게 되는 공적인 의식으로 인식되었다. 혼인은 가

족과 친척에게는 가계혈통유지, 명예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며 공동체에는

토지 배분과 같은 재산상의 변화에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

은 거룩하고 성스러우며 사회적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으로

혼인은 가족과 친족, 나아가 부족을 단합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와 같은 성스러움과 합법적인 것은 혼례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

히 신랑이 마을에 돈을 내는 관례는 전통 풍속의 하나로 혼인의 합법성을

공인하는 역할을 했다. 신랑이 마을에 돈을 기부하는 관례를 쩨오(cheo)35)

라 한다. 쩨오는 혼인하는 남녀가 같은 마을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

(內、noi )쩨오와 외(:外ngoai)쩨오로 각각 구분했다. 같은 마을 선남선녀

간 혼인이 아닌 외쩨오의 경우에는 신랑 될 사람의 부담은 더 컸다. 쩨오

로서 벽돌, 쟁반, 도자기, 돈 등이 이었고 이는 경제적인 개념보다는 상징

성이 컸다. 그러나 “돼지를 치려면 부평초(浮萍草)를 건저야 하고 장가를

가려면 쩨오를 내야한다( Nuoi lon thi phai vot. Lay vo thi phai nop

35)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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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 cho lang.)”와 같은 베트남 가요(歌謠)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쩨오의

영향은 꽤 컸다고 예측할 수 있다. 쩨오를 수락한 부락에서는 신랑에게 일

종의 혼인신고서라 할 수 있는 토 쩨오(to cheo: 혼인신고서)를 발급했다.

물론 이러한 풍속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었으나 공적 개념으로 접근한 혼례 당사자들이 순조로운 가정생활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불화에서 촉발된 갈등이나 충돌을

완화시켜 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가계의 지속성

에 있었고 특히 남자들에게는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 즉 가계의 책임 구성

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받아 드려졌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혼인관(婚姻觀)으로 신부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

면 칠거지악이라 하여 쫓겨나거나, 남성은 혈통을 계승(繼承)한다는 이유로

첩을 둘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인의 결혼목적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

는데 이 때문에 어린 자식을 일찍 혼인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

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 베트남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의 결혼을 통제했고, 아직도 상

당수는 부모의 관여 하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베트남 농촌에서도 대부분 자기의 의사에 따른 혼인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女十三, 男十六”이라는 말처럼 전통시대부터 베트남은 조기결혼이

일반적이었다. 오늘날에도 소수민족과 일부 농촌지역에는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기결혼은 흔하게 볼 수 있다.

결혼과 연관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규범으로는 근친간의 혼인금지

를 들 수 있다. 근친간의 결혼금지와 관련된 베트남의 설화로 망부석(望夫

石, hon vong phu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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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적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들판에 일을 하

러 갈 때마다 부부는 아들에게 동생을 잘 돌봐 주도록 타일렀다.

부부가 들로 일하러 나간 어느 날 오빠는 동생에게 주기 위하여 칼로 사탕수수껍질을 벗

기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칼이 동생의 머리에 떨어져 동생은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다 너

무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오빠는 동생을 방치한 채 곧바로 도망을 쳤고, 그 후로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 그 후 20년 이상을 여기저기 유랑하던 젊은이는 빈 딘( Binh Dinh)에서 어부의 양자

기가 되었다. 젊은이는 여기에서 그 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처녀를 만나 단란한 기정을 꾸

미게 되었다.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 돌아올 때가 되면 부인은 바다로 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거기서 고기를 건네받아 시장에서 팔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애기를 낳

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날씨가 좋지 않아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위에 있는 흉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남편은 그 흉터에 관하여 물었다. 아내는 흉터와 관련된 지난날의 슬

픈 사연을 말했다. 이때 남편은 친동생의 아내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혼자 고심하던 젊은이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날씨가 좋아지자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바다로 나갔다. 아내 또한 애기를 안고 남편을 찾으러 바닷가로 나갔다. 바

닷가 바위에서 내내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와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에서 이례적으로 근친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던 왕조가

있었다. 바로 쪈 왕조(Tran, 陳, l226-1400)가 외척에 인해 왕위가 찬탈되

는 일을 막기 위하여 공주와 외족(外族)과의 혼인을 금하였다. 이는 쪈씨

왕가에 국한된 특수한 경우일 뿐 베트남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관습은 결

코 아니었다.

베트남 고문헌에 보면 베트남 최초의 고대 왕국 빤랑(Van Lang-文郞)국

에서는 수혼(嫂婚)의 풍습 및 다부일처(多夫一妻)의 결혼관습이 있었으나

(유인선, 1991), 기원전 111년 중국의 북속시대(北屬時代) 이후부터 중국의

관습에 따라 육례(六禮)로 혼례 식를 거행하였으며 북속(北屬)시대에 베트

남 사람들은 중국 송나라 주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를 기본으로 하여 중

국 한(漢)족의 관습에 따라 의례를 진행하였다.

중국식 육례(中國式 六禮)36)에 의한 혼인 의례를 살펴보면 아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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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 따이(Nap Thai-납채:納采)

혼인은 중매로부터 시작되는데 중매쟁이가 예비신랑과 신부집을 오가면

서 가교역할(架橋役割)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쌍방(雙方)의 진의(眞意)를

알 수 있고 서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신랑 측에서 첫 번째 혼서와

함께 기러기(또는 거위)를 신부 측에 보내어 결혼의사(結婚意思)를 공식적

으로 알리는데 이를 납 따이(Nap Thai-납채:納采)라고 한다. 이 때 사용되

는 기러기는 서양에서 소식을 전하는 전서구의 역할로 청혼을 하는 데 사

용된다. 주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에는 “생(生) 기러기(生雁)를 사용한

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기러기가 없을 때에는 나무로 새긴 목각

기러기(木雁)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있다.

기러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①기러기는 남쪽에서 북

쪽으로 왕래하기에 음양에 순응하는 습성을 가진다는 설 ②기러기는 한번

의 짝을 짓는다하여 혼례에 사용했다는 설 ③좋은 소식을 전하는 조류(鳥

類) 즉 전령조(傳令鳥)로서 혼례에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다.

(2) 반 단(Van Danh-문명:問名)

납 따이(Nap Thai-납채:納采)가 끝나면 신랑 측에서는 혼인날을 선택하고

중매쟁이를 통해 두 번째 혼서, 쪄우 카우와 함께 술을 보내면서 신부의

생년월일을 묻는다. 베트남의 한(漢)학자 타이 호 부이 탄 니옌(Tay Ho

Bui Tan Nien)에 의하면 반 단(Van Danh-문명:問名)은 원래 신랑 측에서

신부와 신부 모친의 이름과 나이를 확실히 묻는다는 것인데 이는 신부의

신분과 교육수준을 분명히 알기 위함이다. 이것은 모친의 자식 교육방식이

딸자식의 성장과정과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신랑가족들은 부도

덕한 엄마나 그의 자녀를 신부로 받아드리는 것을 극히 꺼렸기 때문이다.

(3) 납 캇(Nap Cat-납길:納吉)

36)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 35 -

신부와 신부 모친의 성명과 나이를 알고 점괘(占卦)을 보아서 좋으면 두

남녀의 혼인이 적합함을 조상의 영정이나 위패가 모셔진 반 토(ban tho-제

대상:祭臺床) 또는 사당에 알리고,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 예물을 보내면

서 점괘의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를 납 캇(Nap Cat-납길:納吉)이라고 한다.

이 때 혼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의논한다.

(4) 띤 키(Thinh Ky-청기:請期)

띤 키(Thinh Ky-청기:請期)의 예(禮)는 납 캇(Nap Cat-납길:納吉) 이

후 신랑 측이 신부 측에 마지막 혼서를 보내 혼인 날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번째 혼서에서는 신랑 측에서 선택한 서너 개의 날짜를 알

리고 그 중에서 적합한 날짜를 선택하도록 신부 측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신부 측 아버지는 신부 어머니를 통하여 선택된 날짜에 대한 딸의 의사를

은밀히 묻는데, 이는 딸의 생리일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깨끗한 날을

선택하기 위함이며, 동방화촉(洞房華燭)을 밝히는 첫 날 밤을 편안하게 하

고, 여성의 순결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시대에 순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것은 중국(中國)의 관습에 기인한 것이

며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정조문제(貞操問題)는 그다지 관심에 대상이 아니

었다.

(5) 납 테(Nap Te-납폐:納幣)

신부 집에 혼수와 혼수 함을 보내어 혼인의 표징으로 삼는데 이를 납

테(Nap Te-납폐:納幣)라고 한다. 이 때 예물로는 쪄우 카우(trau cau), 차

(茶). 술, 빤(banh)떡, 장신구, 붉은 양초와 약간의 현금이 주종을 이룬다.

(6) 딴 닝(Than Nghinh-친영:親迎)

딴 닝(Than Nghinh-친영:親迎)은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를 올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예식으로 오늘날의 결혼식에 해당한다. 중국식 육례와

베트남의 전통혼례와 현재의 일반적인 혼례절차는 아래 ＜표Ⅲ-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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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 혼 례 혼 례 절 차 현 재

1.납 따이
Nap

Thai(납챼:納采)

혼담시작. 중매장이를 통해 기러기를 보내면서 혼
인 신청
(첫 번째 혼서)

례 잠
(청혼)

2. 반 단
Van

Danh(문명:問名
)

신부와 신부 어머니 나이와 이름을 물음(두 번째
혼서)

례 호이
(약혼식)

3. 납 캇
Nap

Cat(납길:納吉)

신부와 신부 어머니 나이, 이름을 점쳐서 길함을
얻으면 통보하고, 혼인의 조건을 의논

4. 띤 키
Thinh

Ky(청기:請期)

혼인 날짜의 선택을 요청함. 신랑 집에서 선택한
길일 가운데 신부 집에 혼인 날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절차(세 번째 혼서)

5. 납 테
Nap Te(납페納
幣)

혼담이 이루어지면 혼인약속의 결정 완료를 위해,
정혼의 징표로 신부 집에 혼수 함을 보내는 의례

6. 딴 닝
Than Nghinh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를 올리고 신부를 맞아서
돌아오는 예

례 르읔
쪄우
(결혼식)

다.

＜표III-1＞ 베트남의 혼례절차

이러한 육례에 따른 혼례는 베트남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잘 지켜지지 않

고 있으며, 일정한 절차나 정해진 의례는 없기 때문에 혼사가 있을 때마다

전례를 참고하거나 이웃과 의논하여 편리한 방법대로 혼례를 치른다. 그래

서 지방마다 집안마다 관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로 간소화되어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다37).

(1) 례 담(Le Dam)-청혼(請婚)

37)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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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응오(Dam Ngo)또는 짬 응오(Cham Ngo)라고 하는데 신부 집에 사

람을 보내 혼인의 의사를 알리는데, 이는 육례 가운데 납 타이(nap thai)

에 해당되며 신랑측의 혼인의사(婚姻意思)를 신부 측에서 수락(受諾)하면

혼인을 약속하는 청혼절차(請婚節次)이다.

(2) 례 호이(Le Hoi)-약혼식(約婚式)

례 호이(Le Hoi)는 육례 중 반 단(Van Danh), 납 캇(Nap Cat), 띤 키

(Thinh Ky)와 납 떼(Nap Te)가 혼합된 의례로서, 납 떼(Nap Te)에서처럼

례 호이에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낸다. 예물에는 쪄우 카우

(Trau Cau), 차(茶), 술, 반(Banh) 떡과 약간의 돈과 귀걸이, 장신구와 붉

은 양초를 예물로 보내는데, 이 중 쪄우까우, 차(茶). 술, 반(Banh) 떡은 필

수 예물로서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예물이다.

쪄우 까우는 “쪄우(Trau)와 카우(Cau)의 통칭으로서 쪄우(Trau)는 쪄우

콩(Trau Khong)이란 식물 이름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쪄우라 한다. 쪄우

카오를 예물에 빠트리지 않는 것은 쪄우라는 식물은 담쟁이처럼 그 줄기

혹은 나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특성이 있는 식물로 대개 카우 나무에 붙

어 덩굴이 기어 올라가는 식물이다. 그래서 쪄우까오 부부처럼 서로 의지

하며 백년해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결혼 예물에 결코 빠트려서는 안

될 혼인선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 얽힌 설화는 다음과 같다38).

“훙부엉 시대(B.C 2879-B.C 258)의 4대 왕인 흥 삐옙(Hung Viep) 제위시 탄(Tan)과 랭

(Lang)이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두 사람 얼굴이 잘생기고 서로가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

다. 일찍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한 이들은 이웃 학자 집안인 류우(Luu)씨의 도움을 받아

자랐다.

류우씨는 이 두 형제와 같은 나이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예쁘기에 두 형제 모두

이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 딸은 이들 중에 형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쌍둥이처럼 닮은 형제 가운데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선뜻 알아 볼 수가 없었

38)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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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누가 먼저 젓가락을 상대방

에게 건네주는 가를 보기로 하였다. 젓가락을 받는 쪽이 형이고, 젓가락을 주는 쪽이 동

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 아가씨는 젓가락을 건네받은 딴(Tan)과 결혼하여 시동

생인 랑(Lang)과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일을 일찍 마치고 저녁나절 어둑한 집에 들어온 동생 량을 보고 형수는 자기의

남편인 딴으로 착각 시동생인 랑을 힘껏 껴안았다. 그 때 마침 집에 돌아온 딴(Tan)이

이를 보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동생 랑(Lang)은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집 떠난

동생 랑(Lang)은 여러 곳으로 전전하다가 어느 강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도 같이 의지하며 살던 형 딴(Tan)과 이별하게 된

마음의 충격으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리고 죽은 동생 랑(Lang)은 그 자리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하였다. 한편, 동생이 떠나자 형 딴(Tan)은 동생을 떠나게 한 자신을 후

회하면서 동생을 잊지 못해 동생 랑(Lang)을 찾으러 집을 나서게 되었다.

부인을 집에 남겨두고 동생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우연히 이 바위를 지나가게 되었

는데, 바위를 보는 순간 좀 더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위 위로 올라갔다. 동생의 화

신인 이 바위는 따뜻하게 형을 맞이했고 피곤에 지친 형은 결국 이 바위에서 쉬다가 바

위를 껴안고 죽었다. 그리고 형은 죽어서 바위 옆에 커다란 카우(Cau) 나무로 변하였다.

한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부인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섰다. 부인도 여기저기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저녁, 무서운 짐승을 피해 우연

하게도 도착한 곳이 이 커다란 카우(Cau) 나무가 서 있는 바위 옆이었고, 배고픔과 피곤

에 지친 부인은 커다란 카우(Cau) 나무에 기대어 쉬다가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말

았다. 딴(Tan)의 부인은 죽어서 쪄우(Trau)라는 식물로 변하였다. 이 쪄우(Trau)의 덩굴

은 카우(Cau)나무를 타야 사는 식물이다. 이 이야기를 접한 마을 사람들은 형제와 부부

의 애뜻한 사랑을 널리 칭송하기 위해 사당을 짓고 그들을 기렷다.

어느 해, 심한 가뭄으로 각가지 풀과 나무들은 모두 다 말라죽었지만, 이상하게도 카우

나무와 쪄우 덩굴만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그래서 가뭄으로 굶주린 사람들은 쪄우

(Trau) 잎과 카우(Cau) 나무 열매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불에 탄 바위 가루를 섞어 배고

픔을 잊기 위해 먹어보니 상큼한 맛을 내는 빨간색의 즙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이 쩌우

카우가 영원한 우애와 변함없는 부부 사랑의 상징으로 베트남의 설날 때 가장 일반적이

고 보편적인 선물이자, 결혼식에 빼놓을 수 없는 예단선물이 된 것이다”.

지금도 베트남 할머니의 이빨이 새까만 것은 이 쪄우 카오를 씹어서 흑

치(黑齒)로 색깔이 변한 것이다. 그리고 예물 중에 차(茶)를 필수 품목으

로 선택하는 것은, 차(茶)씨를 심으면 옮겨 심을 수 없고, 옮겨 심으면 다

시 살아나지 않는다 하여 차(茶)는 오직 한 사람만을 따른다는 뜻을 가지

고 있어 신랑 측이 신부에게 오직 자신만을 믿고 따르라는 뜻을 신부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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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알려주려 하

고 있다.

례 호이(Le Hoi) 날에 신랑 측에서는 용(龍)과 봉황(鳳凰)이 조각된 홍색

의 양초를 2 개 가져가서 신부 측 조상의 사당인 반 토(ban tho-제대상:祭

臺床)에 촛불을 켜고 이러한 신랑의 소망을 신부 측 조상에게 보고하는 예

를 올린다.

례 호이는 곧 결혼을 공인(公認)받는 것이 되며, 상대방의 부모를 아버

지,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한다. 례 호이가 끝나면 신랑 측에서는 중매인을

통하거나 직접 신부 집에 가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데 베트남의 대부분 가

정이 음력을 따라 길일을 잡는다. 하지만 요즈음은 양가의 친척, 친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토·일요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39)

혼인예물 중 신부 측에서 요구한 것이 있으면 필히 가져가야 하고 신부가

사용할 예복, 귀걸이, 반지는 반드시 예물로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차(茶),

술, 쪄우카우는 빠트려서는 안 되는 필수 혼례물(婚禮物이다. 그 밖에도 빤

쨔이(banh trai), 현금, 육류, 쌀도 가지고 간다. 이 지참금인 현금을 티엔

똥(tien dong-錢銅) 혹은, 티엔 쵸(tien cho)라고 부른다. 티엔 똥(tien

dong-전동:錢銅)이라는 부르는 것은 옛날에 화폐가 없던 시절 동(銅)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띠엔똥(tien dong-錢銅)이라 부르며, 지

참금을 똥(Dong-銅)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추정되며 오늘날 베트남의

화폐 단위가 똥(Dong)으로 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티엔

죠(tien cho)로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신부 집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식

품 구입비용으로 쓰거나, 신부 집에서 결혼식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사라고

건네주는 혼수 구입비용을 직설적으로 쉽게 "띠엔 죠(tien cho)" 즉, "시장

39)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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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돈"으로 부르는 것이며, 중부 베트남의 쾅 아이(Quang Ngai)지역에

서는 이 돈을 띠엔 낫(tien nat)으로 부르는데, 번역하면 각종 혼수 용품을

사기 위해 "쪼개지는, 흩어지는 돈"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40).

(3) 례 류옥 다우(Le Ruoc Dau)-결혼식(結婚式)

례 류옥 다우(Le Ruoc Dau)는 례 부 쿼이(Le Vu Quy-우귀례:于歸禮)라고

도 하며 이는 신부가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육례 가운데 딴

잉(Than Nghinh-친영:親迎)으로 혼인의 최종적 의례이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신랑은 혼인선물로 빤 짜이(banh trai), 혼수 옷, 귀금속,

술, 차(茶), 쩌우카우 등 성대한 예물을 신부 집에 가지고 가서 신부 조상

의 사당인 반 토(ban tho-제대상:祭臺床)에서 가선례(家先禮:le gia tien)를

드리고, 장인, 장모에게 예쁜 딸로 키워 주신 것에 감사의 예를 표시하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써 혼인 의례의 막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빤 토우(ban tho-제대상:祭臺床)에서 4번의 큰절인 고두(叩

頭)례와 두 손을 모아 1번의 읍(揖)(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

고 허리를 공손하게 굽혔다가 펴면서 손을 내리며 인사하는 것)을 하며,

신부 부모(新婦父母)에 대한 예는 2번의 고두(叩頭)례와 1번 읍(揖)을 한

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신랑 측 행렬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어르

신, 때로는 아들, 딸들이 많아 자식 복이 있는 어른에게 주혼자(主婚者) 역

할을 맡기는데 이것은 결혼하면 많은 자식을 낳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미

에서이다. 주혼자(主婚者) 뒤를 이어 신랑 측 집안사람과 신랑들러리들이

따르고 신랑은 그 행렬 속에 따라간다. 신랑은 술과 싱싱한 쪄우까오를 담

은 예물 쟁반을 들고, 신랑 뒤에는 기타 예물 쟁반을 든 행렬 뒤로 신랑

측 친척들이 뒤를 따른다. 신랑의 예물 쟁반에는 4 조각(또는 짝수)의 쪄우

40)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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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 몇 개(반드시 짝수로)의 작은 잔과 홍주(紅酒)가 담긴 술병을 가지고

간다. 신부 집에 도착과 동시에 환영의 폭죽이 터뜨려지고, 신랑은 가지고

온 예물들을 동행했던 들러리나 행렬 혹은 신랑 측 어른 대표에게 맡기고

신부 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부 측 대표가 맞이하면서 신랑이 도

착하였음을 고한다. 이때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지오 호앙

따오(Gio Hoang Dao-황도길시:黃道吉時)"라 하여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이

맞추어 신부 집에 진입(進入)할 수가 있으며, 선택한 길시(吉時)보다 일찍

도착하였으면 밖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이 때 신부 측에서도 신랑 측의 도

착을 환영하는 폭죽을 터트리기도 한다. 신부를 데리고 나오기 전 신부 집

에서 행하는 의례 절차가 있는데 먼저 신랑 측은 가져온 예물을 신부 조상

의 제대상(祭臺床), 북부지방에서는 지우엉 토:Giuong Tho), 남부 지방에서

는 빤 토(ban Tho)위에 올려놓는다.41)

결혼선물이 제대상 위에 놓이면 신랑 측 주혼(主婚)자가 가져온 예물상

자를 열고 그 속의 붉은 보자기를 걷어내면서 인사말을 한다. 인사가 끝나

면 신부 측 조상을 모신 제대상에 향불(nen huong)을 피운다. 이 결혼식에

향을 피우는 사람은 필시 신부의 부친, 신부의 남자 형제가 향을 피워야

한다. 만약 신부의 남자 형제가 향을 피우게 되면 신랑 측에서는 향대(香

代)라고 하여 약간의 돈을 주어야 한다. 향이 피어오를 때 신랑이 네 번의

고두례(叩頭禮)와 한 번의 읍(揖)을 하고 바로 이어서 신부도 같은 예를 올

리는 데, 지금은 신랑 신부가 동시에 조상에 대한 예를 올린다. 조상에 대

한 예가 끝나면 연이어서 신부가 부모에게 두 번의 고두례(叩頭禮)와 한

번의 읍(揖)을 행함으로써 신랑은 미래의 아내인 신부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신부 또한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와 고마움의 예

41)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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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린다.42)

최근에 와서는 신부의 부모 절 받기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 생략되기도

한다. 이때, 신부 측 부모는 보통 사위에게 돈이나 금ㆍ은으로 된 예물을

주어서 살림에 보태어 살도록 하고 시집가는 딸에게도 별도의 예물을 주는

데, 이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위급할 때 쓰

라는 의미에서이다. 신부의 부모님에 대한 예가 끝나면 신부 측 가문의 조

상들에게 예를 올린다. 그리하여 모든 예절이 끝나면 신부 측에서 신랑 측

손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

오늘날 베트남 남부에서는 신랑, 신부가 같이 하객의 자리로 가서 참석

한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익히며, 하객들은 이때에 테

이블마다 결혼 축의금을 모아서 직접 신랑, 신부에게 건네주면서 덕담을

나눈다. 신랑 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지오우 황 다오(Gio Hoan Dao-黃道

吉時)까지 기다리며, 신부는 의복을 단아하게 입고 화려한 화장과 예쁜 장

신구로 한껏 치장을 한다. 신부 측 친척 분들과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를

따라 신랑 집으로 향하는데 신부 친구들은 신랑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이 들러리로 선정된다. 이는 아직 미혼인 신랑, 신

부친구들을 소개하고 서로가 얼굴을 보고 만나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

다.

주혼자(主婚者)의 지휘(指揮)로 신부가 출발하기 전 다시 폭죽을 터트리

고, 신부 어머니는 신부를 방으로 불러 시댁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주의사

항을 전달하고 약간의 돈과 9 가지의 봉의침(縫依鍼)을 건네주며 사용 방

법을 일러준다. 이 봉의침은 브로치, 비녀, 머리핀 등과 같은 것으로 응급

조치에 필요한 것이다. 이는 신랑이 첫날 밤 갑작스런 발작으로 경련을 일

42)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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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켜 위험한 경우에 봉의침을 응급조치에 사용함으로써 비상시 대처하게

한다..

한편, 신랑 집에서는 신부가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문 문지방

앞에 화로(火爐)를 피워 놓는다. 이는 문지방을 넘을 때 신부는 이 화로 위

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화로를 밟고 지나가는 풍습은 지나갈 때 불꽃이

신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귀신을 다 태워 없애고 지금까지 신부에게 독

설을 퍼부었거나 흉을 보았던 사람들의 악담을 태워 없애 버린다는 풍습에

따른 것이다.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 어머니는 집안에서 사용 중인 빈 보이(binh voi:

보이단지)를 들고 잠시 이웃집으로 건너가서 다시 가져오는데 이는 집안

살림살이를 시집온 새 신부에게 전부 넘긴다는 뜻을 내포하며, 이때 보이

단지(binh voi)는 가정 살림살이의 기본 재산을 나타내며, 빈 보이(binh

voi: 보이단지)를 인계 받으면 신부는 이제 시댁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꾸려

나가야 한다.43)

하지만 이러한 관습도 현재는 사라져가고 있는 풍습중의 하나로서 이제

는 보이 단지(binh voi-빈 보이)를 이웃으로 잠시 가져갔다가 되가지고 오

는 풍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풍습이 되었다. 반-토(ban tho-제사상:祭

祀床) 앞에서 신부가 신랑 조상의 대한 예(le gia tien-가선례:家先禮))가

끝나면, 신랑 어머니는 가져갔던 보이 단지(binh voi-빈 보이)를 들고 이웃

에서 다시 돌아오며, 이 때 신부는 시부모에게 비로소 예를 올린다.

한국의 폐백(幣帛)드리는 예, 즉 현구례(見舅禮)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때 조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신랑 부모에 앞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게 먼저 예를 올리며, 신랑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릴 때 어른들은 대

43)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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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살림살이 준비에 도움이 되라고 돈을 주거나 선물을 신부에게 준다. 신

랑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등에 인사가 끝나면 신랑의 누이나

동생이 가까운 집안으로 안내하여 친척 조상 반-토우(ban tho-祭臺床)에

가서 예를 올리려 다니는 데, 이때 신부 측 들러리들도 따라 다닌다. 가까

운 이웃의 친척 조상 반-토우(ban tho-祭臺床)에 예를 올리기 전 테 또 홍

(te to hong-홍사제:紅絲祭)을 올리는 풍습도 있는데 이는 반-토 앞에서

결혼의 인연을 만들어 준 혼인의 신(神) 응옛 랴오(Nguyet Lao) 또는 옹

투(Ong To-사신:絲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테 또 홍(te

to hong-홍사제:紅絲祭)에는 제문을 읽고, 신혼부부를 도와 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또한, 쪄우 까오의 기원이 된 주인공 딴(Tan)과 량(Lang) 형제와 딴

(Tan)의 부인에 대한 형제애(兄弟愛)와 부부애(夫婦愛)를 생각하며, 신랑과

신부는 각각 고두례(叩頭禮) 4번과 1번의 읍(揖)을 한다. 그리고 나서 신랑

신부는 반 터(ban tho-祭臺床) 위에 올렸던 술을 나누어 나눠 마시고 쩌우

까오도 나눠 먹는다. 이것은 이제부터 부부가 되었으며 호호백발이 되고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언약인 셈이다44).

한편, 신혼 첫 날 밤에 부부가 신방에 들어오면 신랑은 테 또 홍(te to

hong-홍사제;紅絲祭)에 사용한 술잔을 신부와 나눠 마시고, 쪄우 까오도

나눠 먹는다. 그리고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2번 고두례(叩頭禮)를 하면 신

랑은 신부에게 3번 읍(揖)으로써 답례한다. 이는 서로에게 무한한 애정과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모든 결혼식이 끝난 이틀 뒤 신혼부부는 약간의 예물을 가지고 신부의

부모를 찾아 인사를 올리는데 이를 례 판 바이(le phan bai) 또는 례 라이

44)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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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le lai mat)이라 한다. 이것이 례 홉 껀(le hop can)인데, 한국의 합근례

와 방합례(房合禮)의 혼합형이라 한다. 이는 한국의 근친(覲親)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이를 니 히(nhi hy-회문:回門)라고 불렀다. 만약 신랑의 집이 멀

어서 이틀 내에 신부의 친정을 방문할 수 없다면 나흘 후에 찾아 인사하여

도 무방하며 이를 투 히(tu hy-사희;四喜)라고 부른다. 레 판 바이(le phan

bai) 때의 예물은 신부 지방의 습속에 따라 준비했다45).

제3절 상(喪)

가. 한국의 상례(喪禮) 문화

유교에 있어서 상례(喪禮)에 나타난 예절(禮節)이란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

고 감정을 조절하여 다스리는 것이라 하는데,「예기」에 의하면 감정의 순

화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례라 하였다. 장례(葬禮)의 모든 의례(儀

禮)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비통한 감정과 그것을 현실로 인정해야만 하는

이성적인 상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46)(Fung 1952: 344-350)

즉 “장례는 슬픔과 비통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군자는 자신의 생명

을 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간과 감정의) 변화에 맞추어 슬픔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식 상례에서 망자(亡者) 사후(死後) 가장 우

선적으로 하는 것이 초혼례(招塊禮 : 지붕위에 올라가 망자의 영혼이 돌아

오도록 하는 예로 復이라고도 함)로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며 이때의

45)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46) Fung Yu Ian, A History cf Chinese Philosophy Vol. The Period of the

Philosophers (미국: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344-350



- 46 -

심리적 상태는 사자의 생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 사자(死者)의 입에

쌀 같은 것을 넣어 죽은 자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반함례(飯含禮, 후에는

구슬 등을 물리었음) 역시 사랑 하는 사람의 입이 비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인정의 표현으로 보았다.

입명정 (立銘旌)의 예도 사자(死者)가 더 이상 스스로 인식될 수 없음을

슬퍼하여 (그 자식이)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존경의 표징으로

세우는 것이라 한다.47)

또한 사람이 죽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옷을 갈아 입혀 관에 넣는

것은 사자(死者)가 다시 생환(生還)할지도 모르므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자(死者)(부모)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표현할 뿐 아

니라 장례를 치르는 가족으로 하여금 형편에 알맞은 수의(壽衣)를 장만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원래 유교식 장례에서 사람이 죽은 지

3개월째에 비로소 매장을 하는 것은 장지(葬地)를 준비하고 모든 일에 신

중을 기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48)

그리고 매장을 이처럼 늦추는 또 하나의 이유는 먼 곳에 사는 자식이나

친족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 상을 행하는 것도, 온 천지에 빼와 살을 가진 모든 생물은 자신의

종(種)을 사랑할 줄 안다. 큰 새나 동물을 생각해 보라. 그 중 한마리가 짝

을 죽게 되면, 한 달 후나 혹은 한 계절이 지난 후에 반드시 돌아와 옛 장

소를 찾아와, 울부짖고, 돌다가 멈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비로소 그

47) 立銘族이란 사람이 죽은 후 곧 붐은 비단에 죽은 사랍의 관직과 이름을 적어 긴 나무에 매달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나무에 깃발처럼 세우지 않고 관이 나갈 때 관을 덮는데 만 쓰

인다.

48)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 반쯤 묻어 두었다가 장지가 정해지면 정식으로 매장하는데, 이처럼 임

시로 묻어두는 것을 빈장(殯葬)이라 하였으며, 양반 집에서는 뜰 안에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다.

본래 3개월 후에 매장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시대 양반계층에서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 정식 장

례를 치르기 까지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렸던 예도 많이 나타나며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둔 적도 있

었다. 대체로 부 모가 돌아간 후 빨리 장사를 지내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사례 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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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떠난다. 참새나 제비와 같이 작은 새라도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책책거리며 우짖는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람

의 정은 죽는 날 까지 끝이 없는 것이다49). 이라 하였다.

(부모의 상을) 삼년으로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 정(情)의 경중을 저울질하여 예절을 정하는데 --------큰 상처를 입은 자는 그것이 오래 가고

아픔이 심한 자는 그 낫는 시일이 더디다. 따라서 삼년상은 인정을 헤아려서 세운 예이며 이로써

지극한 애통을 나타내게 한 것이다. 참최(斬衰)의 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여막에 거처하고, 죽을

먹으며, 거적자리로 자리를 삼고 흙덩이의 베개를 베는 것도 다 지극한 애통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삼년상은 25개월에 끝나지만 (이로써) 애통하는 마음이 다한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상(服喪)의 예를 이로써 끊는 것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을 그치고 생업에

돌아가는 것을 이때부터 해야 함을 가르친 것이 아니겠는가.50)”

이러한 모든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례의 의미가 감정의 충족 즉

슬픔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며, 유교식 상례의 모든 절차가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례는 산자로 하여금

사자(死者)에 대하여 최고의 도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자(死者)를 마치 산 사람과 같이 보내며 또한 살아 있는 듯이

봉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지막을 처음과 같이 하기 위한

것이다” (筍子, Fung 앞의 책; 349에서 재인용)51).

다시 말해 상례에서 사용되는 옷이나 관 둥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을 마치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이 보내주기 위한 것이며, 상례의 이러한 의미는 명기

(明器)의 사용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예기「禮記」 참조)52)에는 이처

럼 우리가 머리로 이미 죽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인정해 버리

49) Fung Yu Ian, A History cf Chinese Philosophy Vol. The Period of the

Philosophers (미국: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348

50) 三年之喪何也. 日 稱情而立文 -------(중략) ---- 創鉅者其日久 痛甚者其愈遲

三年者稱情而立文. 所以爲至痛極也. 軟衰苴杖居倚盧食粥寢苦枕塊 所以爲至痛飾也. 三年之喪

二十五月而畢 哀痛未盡 思慕未忘 然而服以是斷之者 豈不送死有己復生有節也哉 (『禮記』閒傳

51) Fung Yu Ian, A History cf Chinese Philosophy Vol. The Period of the

Philosophers (미국: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349

52) 명기란 부장품으로 넣는 그릇을 말하는데 죽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그릇

처럼 만드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서 산 상태와 죽은 상 태를 동시에 표현한다고 한다

(Fung 앞의 책 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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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사랑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면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혜가 모자라는 것이 되어, 상례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유교에서 강조되는 효도(孝道)와 애덕(愛德)의 궁극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또한 상례는 상복을 입는 것에서 위계질서와 남녀구분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사회관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상복제는 흔히 오복제라고도 말하였으며 사자(死者)에 대한 친소(親疎) 관

계 및 존비장유 (尊卑長幼)의 차이에 따라 각각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상

복에 의하여 슬픔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한 것으로 친족관계의 원근(遠近)

및 지위에 따른 행동의 결정기준이 되었던 제도였다. 따라서 “상복(喪服)의

제(制)는 다만 예의(禮儀)와 존경(尊敬)에 그치지 않고, 법제(法制)로서, 또

한 사회제도(社會制度)로서 중요시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였다53).

오복(五服)이란 상복의 만드는 방식과 그 재료의 거칠고 고움에 의한

구분으로 즉 옆 솔기와 밑단을 모두 꿰매지 않는 가장 거친 베로 된 상복

인 참최(軟衰)에서 시작하여, 참최 보다 고운 베로 옆과 밑단을 꿰매어 만

든 자최 (齊衰), 그리고 솔기를 다 꿰맬 뿐 아니라 점차 고운 베로 나아가

는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總麻)복의 5등급이 있다.

그러나 같은 등급의 상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기간의 차이를 두어 조

부(祖父)의 경우 자최 1년, 증조부, 고조부의 경우 자최 3개월 등으로 등급

내에서 또 차별을 두었으며 또한 지팡이를 짚는 장기(杖朞)와 그렇지 않은

부장기 (不杖朞)의 구분이 있다.

유교의 상복제(喪服制)는 단순히 친족관계의 위계(位階)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한 존비속(尊卑屬)의 구분의 의미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

조와 증조부는 친족관계의 거리로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이나, 두 분이 다

53) Fung Yu Ian, A History cf Chinese Philosophy Vol. The Period of the Philosophers

(미국: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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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의 웃어른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자최 3개월이 되며, 마찬가지로 부모

에 대한 상은 참최 3년이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

다 윗사람이 계시므로 어머니에 대한 상은 삼년이 아니라 일 년이 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매우 복잡하여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조선시대에서 조차 복잡한 규칙을 모두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

다고 믿기도 어렵다. 다만 그러한 복잡한 규범에 대한 지식은 일종의 문화

자산(文化資産)으로 지역사회에서 그 집안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

였으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엄격한 예절의례(禮節儀禮)의

철저한 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의 존재를 전제

로 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김광억 1994 참조)

상례(喪禮)는 운명(殞命)으로부터 탈상(脫喪)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

을 말한다. 사례(四禮 : 冠 ·婚 ·喪·祭)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법으로 간주

되어 왔다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

를 행하였다 이후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유입한 『주자가례(朱子家禮』

의 영향 및 조선 전기에 단행한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의 영향으로

상례가 유교 양식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주자가례』를 한국적 실정에 맞

게 수정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상례의 전형으로 받아들였다. 그 내용

을 정리하면

(1) 초종

(가) 임종과 속광

임종과 속광은 죽음이 드리우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북쪽 창문 밑에

눕힌다. 자녀는 운명을 지켜보며 유언을 듣는다. 이것을 ‘임종(臨終)’이라고

한다. 남성은 여성의 손에서, 여성은 남성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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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햇솜을 코와 입에 대어보는데, 이것을 ‘속

광(屬纊)’이라고 한다.

(나) 수세걷기와 천시

망자(亡者)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하얀 이불로 덮어놓은 후에

시신(屍身)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을 나란히 마주하여 묶는다. 이를 ‘수세걷

기’라 고 한다. 천시는 입관(入棺)하기 전까지 시신을 안치(安置)하는 것으

로 수세걷기가 끝난 뒤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칠성판(시신 크기의 송판에

북두칠성을 그린 것)을 놓고 이불로 덮는다, 그리고 병풍으로 가린다.

(다) 초혼과 사자밥

초혼(招魂)은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상징적 행위로서 ‘고복(皐復)’이라고

도 한다.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상주가 처마 밑에서 망자의

이름을“본관 + 성씨 복이요”라며 세 번 부른 뒤에 망자의 흩적삼을 세 번

휘두르고 지붕으로 던진다. 또는 망자의 윗저고리를 지붕위에 던지며 “지

명 + 아저씨 + 적삼 가져 가세요”를 세번 외치기도 한다. 사자 밥을 대문

밖에 진설한다. 된장, 밥 세 그릇과 돈 세 푼, 짚신 등이다, 남자의 경우 대

문의 오른쪽, 여자의 경우 왼쪽에 차려놓는다. 상주는 망자의 신발을 밖으

로 향해 돌려놓고 빙안에는 병풍을 친 후 향과 촛불을 밝힌다.

(라) 입상주와 호상

입상주(入喪主)는 상주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상주는 보통 장자(長子)로

삼는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대신하기도 하지만, 보통 맏사위가 상주가

된다. 또 딸이 미혼(未婚)일 때는 조카가 대신하기도 하며, 자식이 없을 때

는 양자(養子)를 받거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한다.

호상(護喪)은 상례의 절차(節次)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자식의 친구나

망자와 절친한 사람, 친인척이 없을 때는 동네 이장, 관직 경험이 있거나

상례에 밝은 사람, 동네의 계원 중에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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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計告)는 사자(死者)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상주의 본관 + 성씨 +

부친(모친) + 죽은 사유 + 날짜 + 자이부고(玆以訃告)”라고 쓰고 이어서

장지, 주소, 발인 시간, 자손이나 사위 등의 이름을 적는다. 유복자(有服者)

는 화려한 복식을 거두어야 한다. 남성은 백도포(白道袍) 또는 흰 홑두루마

기를 입되 소매를 걷어서 왼쪽 어깨를 들어낸다. 여성은 소복에 치마를 입

으며, 새끼줄로 허리를 묶는다. 망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우측 소매를 째고

여성일 경우에는 좌측 소매를 째서 팔을 그 곳에 낀다. 머리에는 건을 쓰

거나 띠를 두른다. 남성은 건을 쓰는데, 혼전일 때는 끝을 막지 않고 삼베

로 묶는다. 여성은 머리를 푼 뒤 새끼줄로 머리띠를 한다. 여성이 건을 쓸

때는 건에 테두리를 한다. 혼전의 여성은 테두리에 머리를 땋아 흰 댕기를

매단다. 허리에는 ‘요질’이라고 하여 새끼줄을 두르는데 남녀의 차이는 없

다. 그리고 남자는 행건을 다리에 두른다. 오늘날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굴건제복을 간소하게 착용한다. 양복을 입을 때는 서양식으로 검은색을 입

는다.

(2) 염습

(가) 목욕

약솜, 솜, 행주, 걸레 등으로 사자(死者)의 하체부터 씻겨준다. 그리고 사자

(死者)의 손톱과 발톱을 몇 가닥의 머리카락과 함께 수의 주머니에 넣는다.

사자(死者)가 여성일 경우에는 곱게 화장을 해준다. 망자를 목욕시킨 일체

의 재료들은 땅에 묻는다.

(나) 염습

사자(死者)를 목욕시킨 후에 수의로 갈아입히는 것을 염습(斂襲)이라고

한다. 원래 사망(死亡) 당일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설 여건상 보통 이

튿날에 행한다. 사자(死者)에게 수의를 입힐 때에 옷고름은 생전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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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다. 사자(死者)가 여성일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 가슴에 모은다. 그러나

엄격하게는 단계별로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斂)으로 나눌 수 있다. 습

은 수의를 갈아입힌 후에 5∼7 매듭을 짓는 것으로 사망(死亡) 당일에, 소

렴은 시신을 임시로 묶는 것으로 이튿날에, 대렴은 시신을 단단히 묶고 입

관하는 것으로 그 이튿날에 순차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염습

(斂襲)’이라 하여 순서 없이 한꺼번에 행한다.

(다) 반함

상주가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망자의 입에 세 번 떠 넣는

다. 이때 “천 석이요! 이천 석이요! 삼천 석이요!”라며 외친다. 또한 동전을

입에 넣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일천 냥이요! 이천 냥이요! 삼천 냥이요!”

라며 외친다. 이를 반함(飯含)이라고 한다.

(라) 입관

관은 보통 옻나무, 소나무, 오동나무로 제작한다. 옻나무 재질의 관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싸다. 또한 석관(石棺)을 쓸 때는 미리

장지에 옮겨놓고, 집에서는 목관(木棺)에다 시신을 넣어 운반한 뒤 못을 뽑

고 시신만 꺼내어 석관에 옮겨 묻는다. 시신을 관에 넣을 때는 칠성판에

묶어서 넣는다. 관의 빈 공간에는 짚이나 종이 또는 망자가 평소에 입었던

옷 등으로 채우는데, 이를 ‘보공補空)’이라고 한다. 입관이 끝나면 흩 이불

을 한다.

(3) 치장

(가) 상여놀이

출상 전날에 빈 상여를 메고 벌이는 놀이로서 흔히 대돋음’이라고 한다.

호상(好喪)일 경우나 여유 있는 부호의 상일 경우에 한해 놀이가 벌어진다.

출상 전날 저녁 무렵에 상두꾼들이 상가에 모여 빈 상여를 메고 소리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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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발도 맞추어 본다는 구실로 상여놀이를 벌인다. 이 때 사자(死者)의

사위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를 상여에 태우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을 도는데, 죽은 이의 친구나 친척을 찾아가 작별인사들 하고 금품을

받아내기도 한다.

(나) 출관

관을 내는 것을 ‘출관(出棺)’이라고 한다. 이때 귀신이 붙지 말라고 하여

관으로 바가지를 깨고 나오거나, 혹은 톱이나 도끼로 문지방을 찍고 나오

기도 한다.

(다) 발인

장지로 이동하는 것을 발인(發靷)이라고 한다. 우선 관을 상여 앞에 모

셔놓고 발인제(發靷祭)를 지낸다. 상주로부터 차례로 헌작(獻爵)하되, 단잔

을 올리며 절도 한 번으로 그친다. 제가 끝나면 상두꾼들이 <상두가>를

부르면서 하직의 의미로 상여를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한 후에 나선다. 상

여가 마을을 벗어날 때에 노제(路際;告別祭)를 지낸다. 예전에는 상여가 나

갈 때는 제일 앞에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하여 방상(方相) 2인이 앞을 인도

하고, 곡을 하는 여자 종, 행자 2인이 영좌(靈座)와 향상(香床)을 들고 가

고, 그 뒤 명정, 상려가 따르며 상려 뒤에도 순서에 따라 삼들이 따라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다.

(라) 하관

장지에 이르면 산신제를 지내고 광(壙:무덤)을 판다. 광이 마련되면 상여

에서 관을 광으로 옮긴다. 그리고 광에 관을 내린다. 이를 하관 또는 하구

(下柩)라고 한다. 하관은 관을 통째로 묻는 방법과 관을 파기하고 시신만

묻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관 채로 하관한다. 하관을 한 다음에는 상두꾼

들이 회로 다진다. 회로 다질 때는 <회다지>를 부르며 달구질을 한다. 이

때에는 ‘달구질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상주가 달구막대기의 새끼줄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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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준다. 회를 다지고 채워서 평판해지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그리

고 무덤의 봉분을 만들기 전에도 봉분제를 지낸다.

(4) 우제와 졸곡제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우제(虞祭)를 지내는데, 이를

삼우제(三虞祭)라고 한다. 초우(初虞)는 장례를 치른 당일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지내며, 재우(再虞)는 초우 이튿날 새벽에 지내며, 삼우(三

虞)는 재우 이튿날 식전에 지낸다. 우제가 끝나면 절에 가서 주마다 7회씩

49제를 지내는 집안도 있다. 본래 49제는 사망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에

올리는 불교의식이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올리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지낸다. 고인이 소원하였거나 불자인 경우에

많이 행한다. 장례를 마친 뒤 백일이 지나면 강일(剛日)을 택하여 제를 지

낸다. 이것을 ‘졸곡제(卒哭祭)’라고 하는데, ‘무시로 하던 곡을 그친다’는 의

미가 있다. 졸곡제를 지낸 이튿날에는 부제(祔祭)를 지낸다. 부제는 망자와

조상을 같이 병설하는 제사이다. 망자는 이로써 조상의 대열에 오르게 된

다.

(5) 소상과 대상

초상 후 일주년이 되는 날에 올리는 제사를 ‘소상(小祥)이’라고 한다. 윤

달은 계산에 넣지 않고 제사한다. 근친과 조객이 대동하여 참여한다. 그리

고 초상 후 2년이 되는 날에 올리는 제사를 ‘대상(大祥)’이라고 한다. 대상

을 마치면 영좌를 철시하여 신주를 가묘에 안치함으로써 이른바 탈상을 하

게 된다. 요즈음은 100일 탈상(脫喪)이 일반적이나 예전에는 부친은 3년상,

모친은 3년상 혹은 1년상을 치렀다. 모친상의 경우에 부친보다 먼저 돌아

가시면 1년상, 나중에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다. 그리고 묘지 옆에 여막

을 짓고 대상까지 3년 동안 묘지를 지키는 시묘 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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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의 상례(喪禮) 문화

가정의례(家庭儀禮)를 행함에 있어서도 베트남인들은 북속시대(北屬時代)

당시 중국으로 부터 유입된 중국의 ‘의례삼서(儀禮三書)’인 ‘례 끼(Le Ky

예기:禮記)’, ‘응이 례 (Nghi Le,의례: 儀禮)’, ‘츄 레(Chu Le, 주례:周禮)’를

기본으로 삼게 됐다.54) 그러나 이들 의례삼서에 따른 가정의례는 그 절차

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베트남인들의 전통 관념,

관습, 풍속 등과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베트남인들이 행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첩

그 결과, 탄 화(Thanh Hoa, 청화: 清化)의 느(Nhu, 여:汝)씨, 하동(Ha

Dong, 하동:河東)의 팜(Pham, 범:範)씨, 흥 옌(Hung Yen,흥안:興安)의 쨘

(Tran ,진;陳)씨 등 일부 지방의 명문가(名門家)에서 조차 각기 독자적으로

만든 절차와 형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

황에서 18세기 초부터 티엡 킨 자 례(Tiệp kính gia lễ, 첩경가례:捷徑家

禮), 호 트옹트 자 레(Hồ Thượng thư gia lễ, 호상서가례:胡尙書家禮), 토

마이 자 례(Thọ mai gia lễ, 수매가례:壽梅家禮) 등의 베트남 가례 판본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가례는 모두 한자(漢字)와 쯔놈(chữ nôm, 字

喃)55)을 섞어 내용을 표기, 기술했다.

최초의 베트남 판 가례 판본은 티엡 킨 자 례(Tiệp kính gia lễ, 첩경가

례:捷徑家禮)인데, 해당 판본 에서는 이것의 편찬연도, 편찬자, 편찬배경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으나56) 18세기 후반에 간행된 토 마이 자 례

(Thọ mai gia lễ, 수매가례:壽梅家禮)에는 티엡킨자례(Tiệp kính gia lễ, 첩

경가례:捷徑家禮)가 1707년, 응오 시 빈(Ngô Sĩ Bình, 오사평:吳仕平)에 의

54) Le Nhu Hoa(레느화), Hon le xua & nay o Vietnam, Hanoi: NXB. Van hoa chong

tin, 1998. p20.

55) 베트남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문자

56) 띠엡자레의 판본은 표지를 비롯해 결락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쇄 또한 선명하

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 정도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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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그 중 상례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57),

(1) 럼 쭝(Lam Chung-임종:臨終)

생명의 탄생은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 일반인들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 출

산 예정일을 알 수 있지만, 죽음은 전문의(專門醫)도 임종일(臨終日)을 미

리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不可能)하다.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치명적

환자라도 그 정확한 사망일을 미리부터 확정하기는 어렵다.

죽음은 나이, 순서 없이 맞게 되나 일반적으로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찾아옴으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환자의 건강 상태나 병의 종류,

증세, 앓는 정도가 죽음을 예상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환자의 병이 점

점 깊어지고 증세가 악화되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종

할 차비를 하고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누인다.

예를 들면 집의 안방이나 본 채의 중앙이나 임종을 맞이하기에 올바른

곳에 환자를 눕히는데 이를 찐 짬(chinh tram-정침:正寢)이라고 한다. 예서

(禮書)에서는 이를 천거정침(薦居正寢)이라고 한다. 이 때가 되면, 객지에

나가있는 자손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황을 통보해서 급히 모이게 한다.

임종 때가 되면 자식들은 환자의 손발을 잡고 숨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

보는데 이를 람 쫑(lam chung-임종:臨終)이라고 한다. 임종 때에 환자가

유언을 하게 되면 이를 족보(族譜), 가례(家禮), 가훈(家訓)에 기록을 하여

그 의미를 새기도록 하는데 임종 때 남기는 말을 띠 응온(di ngon-유언:遺

言), 또는 띠 츅(di chuc-유속:遺屬)이라고 한다. 유언에는 재산 분배 방법,

기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것들을 자식들에게 밝힌다.58)

오늘날에는 유언을 음성으로 남기기 위하여 보통 녹음을 하기도 하며, 유

언은 향후 자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새겨듣는

57) 응오시빈(Ngô Sĩ Bình, 吳仕平), 토마이자레 (n.p.: 띠엡낀자레, 1707년), 100.

58) cafe461.daum.net, 베트남 관혼상제 (n.p.: 한울타리가족, n.d.), dau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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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옛 풍습에는 유언을 남길 때에 자손들이 혹시 환자에게 스스로 작명한

톈 튜이(ten thuy-추증명:追贈名)가 있는지를 묻는데, 톈 튜이(ten thuy-추

증명:追贈名)를 톈 헴(ten hem)또는 뗀 쿵 꼼(ten cung com)이라고도 하며

상식(上食)을 올릴 때 부르는 이름이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텐 튜이(ten thuy-追贈名)를 말할 수 없을 때에

는 자식들이 찾거나 작명하여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본인에게 알려 확인시켜

준다. 이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식

들이 옷을 새로 갈아 입혔으나, 오늘날에는 환자가 사망 후 옷을 갈아입히

고 술이나 알코올로 닦아주는데 이는 위생처리의 의미 외에는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다. 환자가 조용해지면 임종자(臨終者)는 얇은 솜이나 향(香)불을

환자의 콧구멍 앞에 대어 죽음을 확인한다. 솜이나 향(香)의 연기의 동요

(動搖)가 없으면 사망한 것이다. 죽음이 확인되면 간병자(看病者)는 즉시

젓가락 한 짝을 이빨 사이에 물리는데, 이는 판 함(Phan ham-반합:飯含)

예(禮)를 위하여 상하의 이빨이 서로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인들 중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

해 장지와 수의, 관을 마련해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후일(後日)에 쓰기 위해 미리 장만해 놓는 물건들을 코 하우

(co hau), 코 토(co tho), 또는 코 아오 쿠완(co ao quan)이라고 한다. 토우

(Tho-수:壽)는 사후에 관속에서 평안히 오래누어 있으라는 의미가 있을뿐

더러 관마다 'Tho-壽'라는 글씨를 새겨 넣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의 관

에 사용되는 관은 대개 노인들이 직접 선택하기도 하는데, 방 땀(Vang

tam)나무는 재질이 우수하여 지하 땅속에는 습기가 있어도 나무가 잘 썩

지 않아 시신 보관에 선호되는 목재이다.

수의나 관이 마련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일부 끝이 나고 그 이후

에는 가정마다 약간 씩 차이는 있지만 부잣집에서는 지관(thay dia ly,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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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에 의뢰하여 장지를 확정하고 지관의 지시에 따라 생전에 묘를 만들어

둔다. 이를 신 뻔(sinh phan-生墳)이라한다59).

수의, 관, 생분(生墳)등은 모두 남ㆍ녀 부부를 위하여 쌍(雙)으로 만든다.

코 토우(co tho)는 통상 제대 상 밑에 보관한다. 임종자(臨終者)는 환자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점쟁이로 하여금 사망일시(死亡日時)가 후손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은

없는지 또는 좋은 시간(길시:吉時)에 사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만약 사망시간이 흉시(凶時)라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찰의 스님들에

게 부적(bua:符籍)을 구하여 관에 부착하거나 달팽이를 묘지 곳곳에 묻어

나쁜 영향을 피하고자 한다. 옛날 베트남 습속에 의하면 환자가 죽음에 이

르면 다음과 같은 차례와 의식으로 장례준비(葬禮準備)가 진행된다.

(가) 튜이 히에우(Thuy hieu-추증명:追贈名/諡號)

튜이 히에우(Thuy hieu-追贈名/諡號)는 텐 츄이(ten thuy-追贈名)나 톈

히에우(ten hieu-諡號)를 말한다. 튜이 히에우(Thuy hieu-追贈名/諡號)는

상식을 올릴 때 부르기 때문에 서둘러 작명하여야 한다. 톈 히에우(ten

hieu-諡號)는 사망자의 생존 시 성격, 인품, 공적에 따라 죽음 후에 받는

호(號)이다. 응우웬(Nguyen-원;阮) 왕조에는 관직에 따라 시호를 내리는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남자에게는 쮹(Truc-直), 여자에게는 튜

(Tu-慈)를 붙여 쮹 이(Truc Y), 또는 튜 뉴(Tu Nhu)로 이름을 짓는다.

(나) 츅 코오앙(Chuc khoang-속굉:屬紘)

사망 시간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환자의 콧구멍 앞에 솜이나 향불을 갖

다 대어 사망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츅 코오앙(chuc khoang-속굉:屬紘)이

라고 한다. 솜이나 향불을 갖다 대어 동요가 전혀 없다면 사망한 것이다.

59) cafe461.daum.net, 베트남 관혼상제 (n.p.: 한울타리가족, n.d.), dau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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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확인되면 손으로 망자의 얼굴을 내리 쓰다듬어서 눈을 감기고 팔다

리를 곧게 펴준다.

(다) 키옛 시(Khiet xi)

빤 함(phan ham-반함:飯含) 예(禮)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하 이빨

사이에 젖가락을 끼워서 서로 간격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을 키옛 시

(Khiet xi)라고 한다.

(라) 하 띡(Ha tich)

하 띡(Ha tich)은 땅 바닥에 멍석을 깔고 시신을 멍석 위에 잠시 동안

눕힌 후 다시 침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관습은 지상(地

上)의 생기(生氣)로 죽은 자(者)가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뜻을 담고 있

다. 또한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과 죽은 자에게 음양(陰陽)

의 기(氣)를 충분히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망자를 침상에 다시

모신 후 온 몸을 천으로 잘 덮어놓는데, 빈자(貧者)들은 돗자리로 덮거나,

얼굴을 종이로 덮기도 한다. 이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자식이나 손자, 친척들로 하여금 망자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슬픔을 더하지

않게 하려는 의미에 불과하다. 또한 개나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시신에 해

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마) 쀽 혼(Phuc hon-고복:皐復)

쀽 혼(phuc hon-皐復)이란 망자가 평소에 입던 옷을 들고 지붕 위에 올

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망자의 이름을 세 번 외치는 것을 말한다. 지붕위로

올라 갈 때는 집 앞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지붕 뒤쪽으로 내려와서

는 망자의 옷을 망자의 배 위에 덮어두는데, 이는 영혼이 되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이다. 쀽 혼(phuc hon-고복:皐復)이란 주검을 떠나는 영혼을 불

러다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의례이다.

(바) 띠엤 혼 바흐(Thiet hon bach-설혼백:設魂帛)

환자가 마지막 숨을 멈추기 전 가족들은 7자 짜리(2.8m) 흰 색의 비단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데 이는 환자의 마지막 숨을 비단 천에 받는다는 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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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칼 1개 
*사각형 천 1장 
*실 
*머리 빗 
*숟가락 1개 
*흙 약간 
*5香水 1 그릇 

로 환자가 사망하면 이 비단 천으로 머리, 팔, 다리 등 사람의 형상을 만들

어 망자 위에 놓는데, 입관 시(入棺 時) 망자의 상징으로 이 혼백(魂帛)을

제단(祭壇)이나 영좌(靈座)에 놓는데, 오늘날에는 망자의 초상화 또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 목 뜍(Moc duc-목욕:沐浴)

목 뜍(Moc duc-목욕:沐浴)은 시신을 깨끗한 물이나 향수로 씻기는 것을

말하는데, 망자가 남자면 남자가, 여자면 여자가 목욕을 시키는데, 아버지

는 아들이, 어머니는 딸이 목욕을 시킨다. 목 뜍(moc duc)을 시키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60).

시신을 목욕시킬 준비가 되면 천을 향수(香水)에 적신 다음 얼굴, 몸을

닦아내고, 빗으로 머리를 빗기고, 실로 다시 묶는다. 손발까지 다 씻기고

나면 칼로 손발톱을 깎고 나면 잘 포장을 해서 발톱은 발밑에, 손톱은 손

밑에 놓아 입관할 때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풍

습(風襲)을 담당하는 것은 죽은 자의 남녀를 구분치 않고 장례(葬禮)를 담

당하는 사람들이 하고 망자가 여성인 경우, 얼굴에 분을 발라 화장(化粧)을

시키기도 한다.

(하) 탸이 이 퓩(Thay y phuc-습의:襲衣)

탸이 이 퓩(Thay y phuc-습의:襲衣)은 시신을 목욕시킨 후 준비해 둔 수

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수의는 반드시 새 것으로 입힌다. 수의를 살수

60) cafe461.daum.net, 베트남 관혼상제 (n.p.: 한울타리가족, n.d.), dau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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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는 수의를 집에서 직접 만들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 수의를 입힐 때 관직에 있었던 사람은 관복(官服)을 입히거나, 살아

있을 때 가장 즐겨 입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차) 빤 함(Phan ham-반함:飯含)

빤 함(Phan ham-반함:飯含)은 응암 응옥(ngam ngoc-함옥:含玉)이라고

도 하는데, 접시에 담은 깨끗이 씻은 찹쌀과 윤이 나게 닦은 동전 세 개를

상주가 망자의 오른쪽에 서서 이빨 사이에 끼어 두었던 젓가락을 비집어

빼내고, 숟가락으로 세 번 대서 찹쌀과 동전을 망자의 입에 넣는 것을 빤

함(phan ham-飯含)이라 한다. 이전에 부자 집에서는 빤함 시에 동전 대신

금으로 만든 동전 형태의 것 또는 진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 빤

함은 시신의 입 오른쪽에, 두 번째 빤 함은 왼쪽에, 세 번째 빤 함은 입 중

앙에 떠 넣는다. 빤 함시 마다 매번 찹쌀이나 진주 세 개와 동전 한 개를

입에 떠 넣는다. 찹쌀은 망자가 저승까지 가는 동안 먹을 식량이고, 동전은

가는 길에 목이 마르면 음료수 사먹을 돈이다.61)

요즈음에는 빤 함을 예전처럼 치르지 않고 한 번으로 빤 함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동전이 없으면 지폐로 대신하기도 하고, 가난한 가정에서는

동전 대신 차(茶)를 대신 입에 넣어주어 저승길 가는 길에 목이 마를 경우

해갈하도록 차(茶)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빤 함이 끝나면 소렴(tieu

liem-小殮), 대렴(dai liem-大殮)이 있고, 대소렴이 끝나면 입관 절차만 남

아 있는 상태이다.

 

2) 장례 절차

베트남 전통사회는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장례의식 또한 유교식 중국 전

통의례를 근본으로 하여 현대 베트남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변화를 거듭하

61) cafe461.daum.net, 베트남 관혼상제 (n.p.: 한울타리가족, n.d.), dau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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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트엉레(tuong le-相禮) : 장례 의식 지휘, 결정 

b. 호탕(ho tang) : 뜨엉레의 보좌역으로 조문객 접대 담당 - 사빈(司賓) 역할 

c. 투튜(tu thu-司書) : 부고장 작성 및 통지, 부의금 기록, 조문객 기록, 각종 조문 작성 

d. 투화(tu hoa-司貨) : 장례식의 각종 경비의 지출 기록을 담당” 

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전통 장례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상(主喪)의 선정

주상(主喪)은 장자(長子)가 맡되 장자가 사망한 경우는 장손자(長孫子)가

주상이 된다. 장손자(長孫子)가 마땅치 않을 때는 망자의 자식 중에서 주상

을 정하고 여자 주상은 망자의 부인이나 혹은 부인이 유고시(有故時)에는

장자의 부인이 담당하여 주상은 모든 장례절차(葬禮節次)의 의식을 주관하

고 여자 주상은 장례의 각종 경비(經費)의 출납(出納)을 담당한다.

(나) 호상(護喪)의 선정

초상을 당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놓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

켜야 될 의례 준비와 연락, 산역 준비 등으로 몹시 바쁘고 예에 어

긋나지 않게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응오이 호 레(nguoi ho

le,호상:護喪)을 세운다. 호상은 대개 상주의 친척 가운데 상례(喪禮)

에 밝은 분이거나 이웃 사람들 가운데 장례 절차에 밝은 분을 호상

으로 세운다. 호상은 상주를 도와 장례 일체를 관장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적임의 사람을 선정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을 시킨

다.62)

(다) 까오 표(Cao pho-부고:訃告)

사람이 죽으면 투 튜(tu thu-사서;司書)가 부고장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집집마다 일가친척(一家親戚), 친구들에게 알린다. 옛날에는 신문이나, 인쇄

소가 없었기에 초상난 사실을 고지(告知)하기 위하여 부고장(訃告狀)을 손

62)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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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접 써서 인편으로 직접 고지하여야 하였다. 부고장(訃告狀)에는 망

자의 이름, 나이, 장례, 시간, 장지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하며, 상주의 지칭

은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코 투(co tu -고자:孤子), 어머니가 사망하였

을 때는 니 튜(ni tu), 부모 모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코 아이 튜(co ai

tu-孤哀子)라고 해야 한다.

(라) 례 빳 묵(Le phat moc-벌목례:罰木禮)

입관하기 전에 례빳묵(le phat moc-벌목례:罰木禮)을 하는데 이는 오래

전에 미리 준비해둔 관(棺)이든지 또는 새로 구입한 관(棺)이든지 간에 관

(棺)에 귀신이 붙었다 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례빳묵((Le phat moc)

이라 한다. 례빳묵((Le phat moc)은 반드시 무당이 시행하는데 무당은 향

불을 손에 잡고, 주문을 외고, 칼 위에 부적을 붙이고 그 칼로 관을 위, 아

래, 옆 3군데를 칼자국을 내어 귀신을 쫓는다. 이를 례 빳 묵(Le phat

moc-벌목례:罰木禮).63)

(마) 납 콴(Nhap quan-入棺)

입관 전에는 캄리 엠(kham liem-금렴:衾殮)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캄

리엠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시신은 24시간이 지나면 부패되

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서둘러 실시하는 것이 좋다. 대개 캄리

엠과 입관 시각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좋은 시각을 정해 시행한다. 캄리 엠

(kham liem-금렴:衾殮)에는 소렴(小殮), 대렴(大殮)이 있는데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이른다. 염이 끝나면 입관을 한다. 입관이 끝나면 이제

링 큐(linh cuu-영구:靈柩)라고 부른다. 영구는 집의 중앙에 머리 쪽이 남

쪽을 향하게 놓으며, 입관할 때에는 남좌(男左) 여우(女右)로 관의 좌우측

에 서며, 주검을 싼 천의 네 귀퉁이를 들어 관(棺)안으로 살며시 놓는다.

근래에 와서는 주검을 자손이나 유가족들이 직접 입관하기도 한다. 영구가

63) Toan Anh. Nep cu con nguoi Viet Nam. Nxb. T.P HCM.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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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치에 안치되면 밥 1사발, 삶은 달걀 1개를 대나무 젓가락 두 짝 사이

에 밥 한 사발, 삶은 달걀 한 개를 놓은 상을 영구 위에 올리는데, 이를 콤

봉(com bong-공반;供飯)이라 한다. 저승사자를 위한 한국의 사자 밥에 해

당한다. 대나무 젓가락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각각 사이를 벌려 놓은 것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을 때, 젓가락을 한 짝씩 떼어놓아 밥을 먹기 힘들게

만들어 천천히 먹게 함으로써 망자의 영혼을 빨리 못 데리고 가게 하려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바) 띠옛 린 상(Thiet linh sang-설영상:設靈床)

띠옛 린 상(Thiet linh sang-설영상:設靈床)은 영위(靈位)를 모시는 것

을 놓으며, 영상(靈床)위에는 살아 있을 때와 같이 각종 침구(모기장, 이불,

베개 등)들을 올려놓아 죽은 자의 혼이 들어와 쉬도록 하자는 것인데 오늘

날에는 영상 위에 각종 침구류를 올려놓는 풍습은 사라지고 없다. 예전에

는 집이 좁아 영상을 놓을 곳이 없는 경우 영좌(linh toa-영좌:靈座)를 대

신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영좌(linh toa-靈座)란 혼백이 앉은 의자를 말하

는 데, 요즈음은 혼백을 쓰지 않고 대개 영정(사진)을 사용하거나 망자의

생존 시 직위, 이름, 추증명 등을 쓴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딴쭈

(than chu-神主)라고 한다.64)

(사) 띠옛 밍 띤(Thiet minh tinh-설명전:設銘旌)

밍 띤(minh tinh-명정:銘旌)은 대나무로 된 장대에 빨간 비단 또는 헝

겊 달아 하얀 글씨로 죽은 자의 살아 있을 때 지위, 신분, 이름을 쓴 깃발

이다. 이 밍 띤(minh tinh-銘旌)은 관직이 3품(三品) 이상이면 9자, 5품 이

상이면 8자, 6품 이하이면 7자로 밍 띤의 규격을 조절하였다.

64)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 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65) Toan Anh. Nep cu con nguoi Viet Nam. Nxb. T.P HCM.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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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례 탄 퓩(Le thanh phuc-성복례-成服禮)

례 탄 퓩(Le thanh phuc-성복례-成服禮)은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장례의 시작을 뜻한다. 영좌(靈座)를 만들고 바로 성복례(成服禮)를 진행하

는데 이전에는 사망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성복례를 올리고 장례식을 시작

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는 차마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상상할 수 없어서 상

복을 입지 않고 4일째가 되어서야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시작하였다. 지금

은 입관 즉시 준비된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상복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증손자, 형제, 자매까지 상복을 입는다. 대개 례 탄 퓩(Le thanh

phuc-성복례-成服禮)은 무당이 주관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맏 상주가

상복을 나눠주거나 영구(靈柩)에 읍(揖)을 하고 각자 상복을 들고 갈아입는

다.

 

(3) 안 탕(An Tang-안장:安葬)

안 탕(An Tang-안장:安葬)은 똥 쯍(tong chung-송장:送終)이라고도 하

는데, 영구를 땅에 묻는 것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65).

(가) 츄벤 츄우(Chuyen cuu-천구:遷柩) / 례 옛 토(Le yet to)

츄벤 츄우(Chuyen cuu-천구:遷柩)는 안장하기 전 몇 시간 혹 반나절,

아침 일찍 또는 전날 밤에 천구례(遷柩禮)를 올리는 데, 이는 영구(靈柩)를

조상을 모신 사당에 고별인사(告別人事)를 올리는 것을 이른다. 집이 좁아

영구(靈柩)를 모시고 출입하기가 어려우면 혼백(魂魄)만 사당에 들고 가서

조상신에게 알리는 예를 말한다.

(나) 까오 딴 따오 로(Cao than dao lo-고신도로:告神道路)

안장하기 위하여 영구를 옮기는 날을 팥 딴(phat dan-발인:發靷)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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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푸옹 뜨엉(Phuong tuong-방상:方相)

푸옹 뜨엉(Phuong tuong-방상:方相) 이란 종이로 만든 흉악한 면모에 무기를 들고

묘지의사방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푸옹 뜨엉(Phuong tuong-방상:方相)이

영구의 길을 인도해 나간다.

b. 코 딴 쨔에우(Co dan trieu)

코 딴 쨔에우(Co dan trieu)는 기(旗)에 두 글자를 쓴 것으로 여자의 경우

찐 투안(trinh thuan-貞順)을, 남자인 경우는 쭝 띤(trung tin-충신:忠信)을 쓴다.

c. 테 키(The ky-채기:彩旗)

테 키(The ky-채기:彩旗)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구차나 상여를 보았을 때 남자의

영구인지 여자의 영구인지 즉시 분별할 수 있도록 영좌 앞에 높이 들고 있는

기(旗)를 말한다. 테 키(The ky-채기:彩旗)에는 흰 천에 네 글자를 반드시 쓰며, 남자

의 경우 호 산 빤 암(ho son van am-호산운암:虎山雲暗), 여자의 경우

띠 린 빤 메(di linh van me-산영운미:山靈雲迷)를 쓴다.

d. 민 끼(Minh khi-명기:冥器)

민 끼(Minh khi-명기:冥器)는 종이로 만든 각종 물건으로 돈, 금, 은, 집, 의복

등 망자가 저 세상에서 쓸 용구를 말한다.

e. 민 틴(Minh tinh-명정:銘旌)

민 틴(Minh tinh-명정:銘旌)은 망자의 이력을 간략히 적은 것으로, 4미터 이상의

붉은 색 비단이나 천에 반드시 흰 글씨로 망자의 성명, 관직, 시호 등의 신분을

기재한다.

f. 후오엉 안(Huong an-향안:香案)

후오엉 안(Huong an-향안:香案) 위에는 향불, 촛불, 꽃병, 제물은 삼생(三生)으로

돼지, 염소, 닭고기를 쓰고 떡과 과일을 올린다.

고 한다. 예전에는 발인(發靷)의 뜻으로 팥 딴(phat dan-발인:發靷)을, 오늘

날에는 투아 담(dua dam)을 쓴다. 영구가 출발하기 전 까오 딴 따오 로

(Cao than dao lo-고신도로:告神道路) 예를 드리는데, 이는 장지로 가는 동

안 무탈(無頉)하게 갈 수 있도록 도로신(道路神)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날에는 까오 따 로(cao dao lo-告道路)라고 한다. 이때 제물은 3가지를 올

리는데 삶은 돼지고기, 삶은 달걀, 삶은 게 또는 새우를 준비하는데 이는땅

위를 달리는 생물, 공중을 나는 생물과 물을 헤엄치는 생물의 상징으로 쓰

인다. 예가 끝나면 모든 제물은 주변의 사람들이 먹는다.

(다) 응이 쭁 담 탕(Nghi truong dam tang-장례의식:葬禮儀仗)

영구를 땅에 묻는 순서로 아주 복잡하며, 안장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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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링 사(Linh xa)

영구차 위에는 혼백이나 영정을 놓는다.

h. 코 꽁 보(Co cong bo-공포기:公布旗)

코 꽁 보(Co cong bo-공포기:公布旗)는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3개의 흰 깃발로

운구하는 사람들이 길의 높낮이, 구불구불한 정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운구차

나 상여 옆과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

i. 다이 두(Dai du-大輿)

다이 두(Dai du-大輿)는 상여로서 영구를 운반하는 수단을 말한다.“

 

(라) 푸우엉 쫑오옹 단 도엉 찌 후벳(Phuong tuong dan doung tri huyet)

푸우엉 쫑오옹(Phuong tuong-방상:方相)은 대개 5명으로 구성되는데 4

명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장수(將帥)역을 맡고, 1명은 호신(虎神)역을 맡는

다. 이들은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 묘를 팔 때는 먼저 호신(虎神)이 혈

심(穴心)에 내려가서 동서남북(東西南北)을 점검하고, 그 동안 4명의 푸우

엉 쫑오옹(Phuong tuong-방상:方相)은 묘 자리 주의를 돌며 춤을 추고 축

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는다. 축문이 끝나면 즉시 5명의 푸우엉 쫑오옹

(Phuong tuong-방상:方相)은 각각 다른 길로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갈아

입고 얼굴을 씻는다. 이는 쫓겨난 귀신들이 합심해서 복수를 할까 두려워

각기 다른 길로 돌아와서는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는 것이다66).

(마) 나 짬 바 례 딴 츄(Nha tram va le than chu)

이는 영구를 운반하면서 집에서 장지까지 거리가 멀면 중도에 운구를 하

는 상여꾼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운구 도중 적당한 장소에 대나무와 장막

으로 간이 제청을 꾸미고 분향하고 제례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바) 례 하 후엣(Le ha huyet-하혈례:下穴禮)

하관(下棺) 장소에 이르면 례 하 후엣(Le ha huyet-하혈례:下穴禮)이라

고 하는 하관제(下棺祭)를 올린다. 이는 지신(地神)에 망자를 안장할 수 있

66) 안경환. 관혼상제에 나타난 베트남인의 의식구조. 성심외국어 대학.

산학연구 제2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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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허락해 줄 것을 기원하는 제사이다. 하관제가 끝나면 지관(地官)이 정해

준 길시(吉時)에 하관을 한다. 명정은 잠시 관을 덮었다가 북쪽에 가져가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같이 묻어버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망자가 복이 많고

장수한 사람이면 어린이들에게 복을 가져다준다고 하여 부족으로 쓰기 위

해 서로 찢어가려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하관이 끝나면 자식, 친지,

친구들이 흙을 한 삽씩 또는 한 줌씩 덮어 고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

시한다.

(사) 례 딴 판(Le thanh phan-성분제:成墳祭)

하관이 끝나고 봉분이 만들어지면 묘 앞에서 례 딴 판(Le thanh phan-

성분제:成墳祭)를 지낸다. 례 딴 판(Le thanh phan-성분제:成墳祭)은 하관

을 마치고 고인이 지하에서 평안히 계시도록 위령하는 뜻의 제사이다. 이

때부터는 망자에 대하여 네 번의 고두례(叩頭禮)와 1번의 읍(揖)을 한다.

이는 영구가 집에 있을 때 두 번의 고두례(叩頭禮)를 하는 것과는 달리 례

탄 판(le thanh phan-成墳祭)부터 망자에 대한 예우로 절하는 것이다.

(하) 례 판 쿡(Le phan khoc-반곡례:反哭禮)

례 판 쿡(Le phan khoc-반곡례:反哭禮)은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腰輿)를 모시고 귀가하여 영좌(靈座)에 신주를 모시게 되었음을 고하

는 예이다.

(차) 테 응우(Te ngu-우제:虞祭)

테 응우(Te ngu-우제:虞祭)는 장례식을 치른 후 삼 일간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삼우(三虞)가 있다.

· 소 응우(So ngu-초우:初虞) : 장례를 지낸 날 지내는 첫 번째 제사이다.

· 따이 응우(Tai ngu-재우:再虞) : 장례 다음날 지내는 제사이다.

· 땀 응우(Tam ngu-삼우:三虞) : 장례 일을 포함 3일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테 응우(Te ngu-우제:虞祭)의 목적은 죽은 자의 혼백이 저 세상에서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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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잠들도록 하기 위한 제사이다. 오늘날에는 테 응우(Te ngu-우제:虞祭)

는 지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장례 후 삼 일간 매일 오후에 산소에 다녀왔

으나. 요즈음에는 보통 장례 후 삼 일째 되는 날 가까운 일가친척과 친구

들만 산소를 찾는다. 장례 후 나흘째부터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만 산소

를 찾으며 백 일째까지는 하루 1-2회 상식(上食)을 올리며, 지역에 따라서

는 삼년간 상식을 올려야 장례가 완전히 끝나는 지방도 있다

제4절 제(際)

가. 한국의 제례(祭禮) 문화

장례와 마찬가지로 제사의례 (祭祀儀禮)역시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孝)

에 근거(根據)하고 있다 (Fung 앞의 책: 350). 『예기(禮記)』의 제의조(祭

義條)의 문헌을 보면 이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다.67)

“군자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극진히 모시고, 돌아가시면 애경과 존경심으로 제사를 지내

는데 이는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자에

게 종신지상(終身之喪)이었다는 것은 기일(忌日)을 말함이다. 기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

는데, 이는 그날을 상서롭지 않은 날로 여겨 꺼려해서가 아니라 그날에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여 개인

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이슬과 서리가 내리는데 군자는 이를 밟으며 부모님을 생각하여 필시 슬프고 애뜻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날씨가 춥기 때문이 아니다. 봄에는 비와 이슬이 땅을 적시는데, 군자는 이를

밟으며 반드시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으니 당장 어버이를 뵈올 듯하기 때문이다. (봄 제사는)

즐거워하며 맞이하고 (가을에는) 슬퍼하며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禘祭)에는 음악이 있고

상제(嘗祭)에는 음악이 없다.

(제사하기 전에는 재계(齊械)하는데) 안으로 치제(致齊)하고, 밖으로 산제(散齊)한다. 재계할 때에는

(어버이가) 계셨던 곳을 생각하고, 웃으며 말씀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못했던 바를

생각하고, 즐거워했던 때를 생각하며, 또한 좋아하셨던 것을 생각한다. 재계에 3일째가 되면 재계를

받는 사람 (제사 받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68)“

67) 문옥표 .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서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68) 致齊於內 散寶於外 齊之日 思其居處 思其笑語 思其志意 思其所樂 思其所樓 齊三 日乃見其所爲薺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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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삿날 그 사당에 들어가면 어렴풋한 것이 반드시 신위에 어버이가 계신 듯하고, 둘러 돌아 사당

문을 나설 때에는 숙연한 것이 반드시 어버이의 거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밖에 나서서 들으면

개탄하여 반드시 어버이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69)“

이러한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제사의례도 역시 장례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충족 즉 부모에 대한 정을 표현하기 위한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례는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사랑과 신뢰와 공경의 극치를 나타낸다.”

그것들은 “절도(節度)와 세련됨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箱

子, Fung 앞의 책: 351에서). 게다가 유교에서는 제사를 부모에 대한 감사

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앞서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대대례기』예문참조)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덕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증자(曾子)는, “조용히 홀로 부모의 죽음을 생각

하고 돌아 간 후 오랜 기간까지 부모에 대해 제사를 모시는 것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크게 회복시킬 것이다”라 하였다(『논어』).

조선시대의 예서에는 이러한 제사의례의 기본적 의미보다는 제례의 바른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제례에는 사당에서 행하는 다양한 의식 이외에 사시제(四時齊), 녜제(禰齊),

기제(忌祭), 묘제(幕蔡)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집안에 조상의 위패

를 모셔 둔 사당(祝堂)이 있는 경우 이 사당에서의 의식을 살피면 돌아가

신 조상을 마치 살아계신 듯 모시는 제례의 본뜻이 매우 잘 나타난다.

사당에서 행하는 의식에는 신알의(晨謁儀), 출입배알의(出入拜謁儀), 삭망

참헌의(湖望參獻儀), 속절헌시식의(俗節歡時食儀), 천신의(薦新儀), 고사의

(告事儀) 등이 있다 (『省寶集』 참조). 신알의란 ‘새벽에 뵙는 의식’이며,

출입배알의는 ‘나들이 할 때 배알하는 의식’ 삭망참헌의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하고 음식을 올리는 의식’ 속절헌시식의는 ‘세속명절에 제철음

식을 바치는 의식’70), 천신의는 새 음식을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마지막으

69) 祭之日入室 優然必有見乎其位, 周還出戶 薦然必有聞乎其容聲, 出戶而聽 嚴然必有 聞乎其數息之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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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사의는 ‘집안의 사건을 고하는 의식’으로 관직을 받았을 때나, 과거

급제했을 때 등의 좋은 일 뿐 아니라 관직이 강등되었을 때도 일정한 양식

에 의하여 조상의 신위에 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의식은 일상적

으로 늘 행하는 의식으로 아침마다 인사드리고, 들고 남을 말씀드리고 철

따라 음식을 올리며 새 음식이 생겼을 때도 먼저 드리며, 또 집안에 중요

한 일도 빼 놓지 않고 알림으로써 조상을 마치 살아 계신 부모를 대하 듯

함을 살필 수 있다.

요즘은 집에 사당(祠堂)은 물론 감실(龕室)이 있는 집도 매우 드물어졌을

뿐 아니라 사당(祠堂)에 모셔 있는 조상의 위패가 이처럼 일상생활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본 제사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시제, 녜제, 기제, 묘제의 네 종류

가 있다. 이 중 사시제(四時齊)는 각 철의 중월(件月: 2월, 5월, 8월, 11월을

말 함)에 정침(正寢)에서 지내던 제사로 본래 가정 제사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물론 조선시대에 조차 잘 시행

되지 않았던 사실이 여러 예서 기록에서 지적되고 있다.71)

녜제(禰齊)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9월에 시제와

같은 절차로 정침에서 지내던 제사를 말한다. 명칭은 비록 ‘아버지 제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 어머니 양위 (兩位)에 지내는 제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사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선시

70) 문옥표 .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서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정조(正朝:정월 초하루), 상원(上元; 정월 보름), 청명(淸明, 삼월 삼진날), 단오 (端午;오월 초닷

새),유두(流頭;유월 15일) 칠석(七갖; 칠월 초이레), 중원(中元;칠 월 15일), 추석(秋夕;팔월 15일),

중양(重陽; 구월 초아흐레), 하원(下元: 시월 15 일), 동지 (쪽至)에 행하며, 정조에는 떡국 또는 골

무떡을, 상원에는 약식을, 청명에는 쑥떡을, 단오에는 수단(水團; 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청단같

이 만들어 꿀물이나 오미자 국에 담가 먹는 음식)을, 유두에는 밀수제비, 철석에는 햄쌀 먹, 중양

에는 국화떡, 동지에는 활죽을 올린다 한다 (『생재집』, 『광례람』 참조). 오늘날 이 의식은 정

월 초하루와 추석의 차례로 남아 있을 뿐이다.

71) 중국의 전통가옥에서 정침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제사

는 대개 안채의 대청에서 모셨으므로 그곳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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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가장 많이 행해졌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제사는 기제사와 묘제

(幕蔡)뿐이다.

기제란 매년 조상의 돌아간 당일에 정침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앞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는 신분계층에 따라 제사를 모

실 수 있는 조상의 대수에 차이가 있었다.

묘제(幕蔡)란 본래 일 년에 한번 3월에 무덤에서 지내는 제사였다. 이 경

우 집안에서 지내던 다른 제사와 달리 무덤을 소제하고 후토제(后士蔡: 토

지신에게 지내는 제사)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계급차등(階級差等)의 예(禮)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어 점차 폐지(廢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72).

묘제(幕蔡) 역시 일 년에 한번 3월에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지

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재는 『사례편람』에서 “사절묘제는 우

리나라 풍속에 행함이 오래되어 갑자기 바꿀 수도 없다. 세상의 묘제만 지

내고 시제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제사를 옮겨 사당에서 지내고 묘에서

는 한 번만 지내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19세기말의 문헌, 『광례람』에서

도 묘제절차(墓祭節次)를 설명하는 축문의 주(註)에 “정월 초하루에는 ‘마

침내 해가 바뀌어...’, 단오에는 ‘만물이 우거지고’, 추석에는 ‘이슬이 이미

내리니’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보더라도 당시 풍속에 정월 초하루, 단

오, 추석에 묘제(幕蔡)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설날과 한식, 추석에 성묘하며 묘제(幕蔡)를 지내는 풍속이 유교식

제례(祭禮)를 수행하는 집안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73)“

72)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을유문화사, 1949, 403-405, 예를 들어 “본래 祭先의 한계

를 品階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는 것은 관직의 봉건 적 세습제에 의한 것인데, 관직이 기필코 세습

되지 않는 後代로 되어서는 父子 그 관직이 不等한대 그대로 祭主의 품계에 의하는 고로 만약 父

顯子微하면 祭代는 곧 子에 따르니 그럼으로써 父輕히 되고, 만약 父微子顯하면 곧 子에 따르니

그럼으로써 父重히 될 것이요, 필경 享者인 父祖에 있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두헌 앞의 책;404-405).

73) 문옥표 .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서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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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와 의식으로 제례(祭禮)를 치르던 유교식 제례의 기본절차는 비

슷한 데, 예기(禮記)에서는 제사는 마치 돌아가신 분이 정말로 음식을 맛보

고, 드시는 듯이 제사를 준비하고, 마치 그 혼(魂)이 정말 떠나가는 듯이

슬피 울며, 시종일관 공경(恭敬)과 애도(哀悼)의 마음으로 제사를 모셔야함

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사를 모시는 것은 실체도 없고 그림자

도 없는 영혼으로 그것을 행하는 의미는 결국 예의 완성(完成)을 위한 것

이다”라는 것이다 (Fung 앞의 책; 351). 상기(上記)의 이러한 전통제례(傳

統祭禮)를 정리하면,

(1) 기제(忌祭)

망자가 사망한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를 기제(忌祭)라고 한다.

기제(忌祭)의 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 대조(四

代祖)까지 봉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하여 이 대조(二

代祖) 및 후손이 없는 3촌 이내 존·비속에 한해서만 봉사한다.

제사시간(祭祀時間)은 고인이 사망 한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지냈으나, 오늘날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사 당일 저녁 무렵 이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사는 제주(祭主)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祭祀)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74).

(2) 차례(茶禮)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고 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낸다. 오늘날에

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時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대표적인 차례

Vol.76-77

74)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을유문화사, 1949, 4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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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禮)이다. 제수의 절차는 기제에 따르지만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고 하

여 고축(告祝) 없이 단잔을 올린다.

(3) 연시제(年時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연시제(年時祭)라고 한다. 원래 4대

조까지 봉사하였으나, 오늘날은 2대조까지 봉사한다. 봉사 대상이 되는 조

상을 한꺼번에 모셔놓고 차례를 올린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4) 추석절 제사(秋夕節 祭祀)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제사를 추석절 제사라고 한다.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 조상으로 하며, 제수(祭需)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5) 사시제(四時祭)

철에 따라 일 년에 네 번 드리는 제시를 사시제(四時祭)라고 한다. 사시

제(四時祭)는 매중월(2·5·8·11월) 상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

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삼일 동안 재계(齋

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正寢)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

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 향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

다. 주부는 제기(祭器)를 손질하고 제찬(祭粲)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

록 촛불을 밝혀두고 이튿날에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祭主)

이하 모든 참사자(參祀者)는 제복(祭服)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어 모신다.

참신-강신-진찬이 끝나면 초헌 아헌-종헌에 이어 유식-합문-계문을 한

뒤 수조(受弔)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사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라며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75).

75)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을유문화사, 1949, 4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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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묘제

산소에서 직접 올리는 제사를 묘제(墓祭)라고 한다. 제찬(祭粲)은 기제와

마찬가지이며 토지신(土地神)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올린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 등으로 제일(祭

日)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례편람』에는 3윌 상순으로 제일(祭日)을 명시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적당한 날을 선택하여 문중이 모두 함께 산소에

올라 제사를 올린다. 제주를 비롯한 참사자(參祀者)들은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再拜)한 후 산소를 둘러보면서 풀이 있으

면 벌초를 하는 등 산소 주변을 정리한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

설한다. 영신(迎神)-강신(降神)-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사신(辭

神)의 순으로 제사를 올린다.

(7) 한식 성묘(寒食省墓)

한식(寒食)은 청명(淸明)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省墓)를 가는 것이

풍습이다.

나. 베트남의 제례(祭禮) 문화

“베트남의 제사의례는 가족제사와 마을제사로 나뉜다. 가족제사는 장례

이후 자손들을 중심으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이고, 마을제사는 마을을 중

심으로 일정한 대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성격상 이들은 개인제사와

공동제사로도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 논점의 일관성을 위해 가족제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족제사는 장례식를 마쳤다고 해서 망자와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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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이후에도 망자와 자손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제사를 통하여 계속 된

다. 따라서 제례는 자손들의 선조들에 대한 효와 애정의 표현으로 집단공

동체사회(集團共同體社會)의 유교적 믿음의 산물이기도하다.

베트남인은 옛날부터 인간에게는 혼백(魂魄)이 있다고 믿었다. 혼(魂)은

사람의 기(氣)에 깃든 영(靈)으로 사람이 죽으면 승천(昇天)하고, 백(魄)은

사람의 형(形)에 깃든 영으로 죽으면 육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간다고 믿었

다.

그리고 남자는 삼초(三焦, 위장의 위쪽 부분은 상초, 중간 부분은 중초,

방광 위쪽부분은 하초)에 삼혼(三魂)과 칠규(七竅)에 칠백(七魄)이, 여자는

구규(九竅)에 구백(九魄)이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람이 기절한

것은 혼이 잠시 몸을 떠난 것으로, 죽음은 혼이 완전히 몸을 떠난 것으로

여겼다. 이 때 몸을 완전히 떠난 혼은 마귀, 즉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이 망자의 혼은 자손이 위험에 닥칠 때 꿈에 나타나 도와주는 방식

으로 자손의 생사회복(生死回復)에 관여(關與)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베트남인의 가족제사(家族祭祀)는 살아있는 자손과 세상을 떠난

조상과의 상호교류(相互交流)로 추모와 감사, 그리고 기원을 담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자손이 조상에 대한 효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일은 물론

매년 명절에 성심성의껏 제사를 지내야했다. 반대로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 것은 커다란 불효로 여겨졌고, 제사를 지낼 자손이 없는 영혼은 고혼

(孤魂)이 되어 굶주림과 추위로 구천(九泉)을 떠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안은 친척 중에서 양자를 들여 제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단순히 영혼의 안녕을 비는 것만이 아니

었다. 여기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 가계혈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뜻

이 함께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장례나 제사가 외형적으로 자손들

의 조상에 대한 효행을 평가하는 기존이 되어 부작용 또한 컸다. 물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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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는 말할 것도 없이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장례 이후 불교 가정에서는 7일째 되는 날 승려를 집에 초청하거나 사원

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사원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고인의 신위(神位)를

사원에 가져간다.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에는 칠칠( thảt thảt, 七七 : 종칠:

終七 혹은 사구:四九)제를 지낸다.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는 50일제와 100일

제를 지낸다. 100일제란 졸곡(卒哭, tót khóc)제로 자손들이 곡을 마쳤다는

제사이다. 이때부터 매일 두 차례씩 올리던 상식도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사망 후 l 년이 되면 첫 기제사(忌祭祀)를 지낸다. 이를 소상(小祥, tiễu

turóng) 이라 한다. 소상이 끝나면 일상의 상복만 입고 장례에 사용했던

모자나 지팡이 등은 폐기한다. 사망 2주기에 지내는 제사를 대상(大祥, dai

turóng)이라 한다. 대상을 지낸 3개월 후, 즉 27개월이 되면 자손들은 길일

을 선택하여 제복례(制服禮, lễ trừ phục)를 지낸다. 이는 상복을 벗고 상례

를 마친다는 의미이다. 소상과 같이 대상 때도 명기(冥器, minh khi)를 태

운다. 이는 종이로 만든 각종 생활용품으로 망자가 저 세상에서도 생존 시

와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상 이후부터 자손들은 매년 기일에 제사를 지낸다. 종손의 경우에는

집 중앙의 한 칸을 사당(祠堂, tu duong)으로 삼았다. 부유한 문중에서는

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따로 만들었다. 이때 지파마다 제사 장소

(nhă thó)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집 중앙에 부모에게 제사를 드

리는 제단(băn thó)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3-5가지 정도의 제수, 나무로

만든 작은 제사상, 잣잔, 그리고 중앙에 신위가 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신위를 화려하게 금박을 입힌 나무 장(khăm)에 둔다. 5대 이상의 신위는

매장하기 때문에 4대 이하의 신위만 모신다. 문중사당(門中祠堂)에는 원조

(元祖)의 신위를 모셔 둔다.

가족제사는 장손(長孫)이, 종족(種族)제사는 종손(宗孫)이 주관한다. 연중



- 78 -

의 제사는 기일과 명절에 한다. 기일(忌日)이 다가오면 가장(家長)는 향,

돈, 빈랑·구장, 술 등의 제수(祭需)를 준비한다. 제사는 먼저 조상 전체에

대하여, 이어 그날 기일에 맞는 조상에 대하여 한다. 기일 외에 원단( I월1

일), 삭망(음력1일과 15일)), 한식(3월3일), 청명( 3월5∼6일), 단오(5일5일),

중원(7월15일), 중추(8월15일), 중양9월9일), 깜 모오이(com mói: 9월, 상신

례:嘗神禮)라고도 함), 하원(10월15일)절 등에도 제사를 지낸다. 원단절(元

旦節)에는 12월 30일부터 행사를 시작하여 조상을 맞는 제사를 지내고, 새

해 3일간 밤낮으로 향을 피우고, 등을 밝히며, 제물(祭物)을 준비한다. 새해

3일째 오후나 4일째 오전에 조상을 보내는 제를 올린 후 지난 3일간 제례

행사(祭禮行事)에 사용했던 종이, 돈, 옷 등을 태운다.

이상과 같은 기일이나 명절에 지내는 제사 외에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

사(慶弔事) 시에도 조상에게 행사를 보고하는 의례를 갖는다. 큰 명절의 경

우 가장은 본인의 집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 문중 사당에 가서 한 번 더

제사를 지낸다.

조상제사(祖上祭祀)는 엄격한 행사인 바, 자손들은 이를 함부로 무시하거

나 버릴 수 없었다. 종손이나 지파의 장은 책임을 지고 문중과 지파의 제

사를 살폈다. 조상제사(祖上祭祀)는 절대적 의무였기에 모든 자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조상제사(祖上祭祀)에는 많

은 정성과 비용이 요구되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족보와 향

화(huong hóa , 香火;우리의 위토:位土)를 가졌다, 이것 들은 족장(族長) 혹

은 지장(支長)이 소장·관리했다.

조상제사(祖上祭祀)외에도 가정에서는 토지신(thăn Thó Cóng, 토공:土

貢)과 부엌신( thăn taó Quăn)에게 제사를 지낸다. 토지신제는 가정에 길

흉이 있거나 조상제사가 있을 경우에, 부엌신제는 음력 섣달 23 일에 가정

의 부호(扶護)를 위해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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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례 문화를 정리하면 베트남의 제례문화 즉 테 례(Te Le-祭禮)

는 사람이 죽으면 자손이나 친족, 친지가 장례를 지내고 조상의 은덕을 기

리고 기념하는 것이 제사이다. 장례 후 49일, 즉, 쯍텃(chung that-종칠:終

七)이나 또는 투 큐우(tu cuu-四九)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나면 다음과 같

은 제사의례를 지내야 한다.

(1)례 톳 콕(Le tot khoc-졸곡례:卒哭禮)

장례 후 100일이 되면, 자손들이 더 이상 곡을 하지 않으며 매일 1-2회

올리던 상식(上食)도 올리지 않는다.

(2) 띠에우 투오엉(Tieu tuong-소상:小祥)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띠에우 투오엉(Tieu tuong-소상:小祥)을 지낸다.

이는 첫 번째 1 주기 제사가 된다. 띠에우 투오엉(Tieu tuong-소상:小祥)이

끝나면 일상의 상복은 입지만, 상례에 사용하였던 모자, 지팡이 등은 버린

다. 그리고 고인을 위해 만들었던 여러가지 종이 제품은 태워 폐기한다..

(3) 타이 튜오엉(Dai tuong-대상:大祥)

사망한지 2년만에 타이 튜오엉(Dai tuong-대상:大祥)을 지낸다. 타이 튜

오엉(Dai tuong-대상:大祥)이 끝나면 상복을 벗고 이후 매년 기일에 제사

를 지낸다. 띠에우 투오엉(Tieu tuong-소상:小祥)때처럼 상례에 사용하였

던 여러 가지 장례용품을 완전히 태워 폐기한다. 타이 튜오엉(Dai tuong-

대상:大祥) 때에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 후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초

대하고 큰 연회를 베푸는 데, 이는 장례 때 이웃에 진 빚을 갚는 의미가

있고, 타이 튜오엉(Dai tuong-대상:大祥) 전까지는 고인의 영혼이 집에서

같이 지냈으나 이제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가게 됨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씩

기일에나 만나 뵙게 되어 크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매년 기일에 지내는

제사를 쿵 컴(cung com), 캇 키(cat ky), 또는 지오 키(gio ky)라고도 한

다.



- 80 -

(4) 테 땀(Te dam)

타이 튜오엉(Dai tuong-대상:大祥)을 지내고 3개월 후 길일을 택하여 테

땀(te dam)를 지낸다. 테 땀(te dam)후에는 완전히 탈상(脫喪)을 하는 것이

며, 이를 례 쮸 푹(le tru phuc) 또는 만 땅(man tang)이라고도 하며, 뜻은

이제 상복을 벗는다는 의미이다.

띠에우 투오엉(Tieu tuong-소상:小祥)과 타이 튜오엉(Dai tuong-대상:大祥)

이 끝나면 고인을 위해 종이로 만들었던 민 끼(minh khi-명기:冥器), 즉,

각종 생활용품, 의복, 이불, 접시, 그릇, 집, 배, 차, 오리, 닭, T.V, 냉장고,

녹음기, 라디오 등을 저 세상에서도 생존 시와 똑같이 쓰도록 태워버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돗 마(dot ma)라고 한다. 돗 마(dot ma)시에는 태울

물건들을 모두 묘 앞에 가지고 와서 스님을 모시고 독경을 하고 예를 올리

고 나서 태운다.76)

76) Daum 카페, 베트남의 관혼상제 (下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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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 한국베트남 관혼상제 의례의

문화적 의의

관혼상제 의례로 본 유교적 가치관은 크게 2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성리학의 이기론(理氣論)에 근

거한 차별적 질서의 확립이며 유교가 추구했던 이상적 사회의 구현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유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조화로운 가족중

심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각종 사회적 관계가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는 것이었다. 이때 가족 공동체이든 사회공동체이든 간에

'나'라는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 곧 대대적(待對的)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생활을 영위해가게 되는데, 이는 상하·귀천·존비·장유·남녀 등의 구별적 질

서가 수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에 “예의 본질은 구별

에 있다. 구별하기에 서로 존경하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유교에

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으며 이들 모두 자

신의 지위에 맞는 세계관을 가지면서 이에 적절한 행위를 함에 따라 조화

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둘째는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이른바 생사혼성적(生死混成的) 개념

이다. 유교에서는 망자(亡子)에 대한 장례식(葬禮式)을 치르고 난 후에도

생전(生前)과 같이 망자(亡子)와의 소통(疏通)을 지속(持續)하고자 하는 경

향이 있다. 물론 이때의 망자(亡子)는 생명체로서의 수명을 다하였기에 육

신(肉身)을 가진 상태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기를 추구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망자(亡子)를 표시하는 신주(神主)를 마치 살아있

는 인간으로 취급하는가 하면, 제사 날을 맞이해서는 망자(亡子)의 귀신을

모셔 와서 융숭한 대접을 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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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적 의식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사후(死後)의 세

계보다는 현재적 삶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유교적 특징을 나타내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 가지로 분류된 가치관 중에서 전자(前者)는 유교의 사회적

속성(屬性)에 해당하고 후자(後者)인 생사혼성적(生死混成的) 개념은 종교

적 속성에 보다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사실 후자 역시 현실적 삶을 중시

하는 유교의 근본이념(根本理念)을 토대로 파생(派生)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나아가 이는 내세(來世)가 아닌 실제 삶의 질서수립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윤리학(倫理學)내지 인간학(人間學)으로서 유교의 고유속성(固有

屬性)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77)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 의례에 나타나는

문화적 의의(文化的 意義)를 제시해 본다면, 동(東)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예(禮)의 의미 특히 한-베트남의 전통적인 예란 같은 한자 문화권의 국가

로 동일한 유교적 관념을 공유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의 개념은 인간관계의 예와 의례의

예가 혼용되어서 무엇이 진정한 예의 의미 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의례의 예는 사실 의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관

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 체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제례

는 단지 의례 그 자체로서만 아니라 과거의 조상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의 표현일 수 있다. 이는 그 의례 속에서 한-베트남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예의 핵심정신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 관혼상제 의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양국 상호간의 유교적 동질성

은 그 문화적 의의가 특별하다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첫째, 한국과 베트남의 관례(冠禮)에서 어른과 아이의 구분을 중시하였던

77) 김미영,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pp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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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에서는 매우 중요시 하였던 의례의 하나였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함을 알려 주고 깨닫도록 하는 의례였다. 결혼 전에 반

드시 관례를 치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것은 바로 어른이 되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 전에는 혼인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였다.

베트남 역시 아들이 자라서 20세가 되면 터번을 쓰고, 어느 덧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식으로서, “이제 자라서 오늘부터 가족

과 사회에서 책임을 지며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과 자존심을 확립하려는 의

지를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뜻이었으며 이는 양국의 관례 의례

를 보면 결혼 전 성인식을 하여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미래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고 살아가게 하는 준비를 하라는 양국의

일치된 의식이었다.

관례는 가정의 가치를 중시한 예(禮)로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부모-자

식 간의 친애를 중시한다. 그리고 또한 조상과의 연대의식을 중시하는데

이는 후손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한편으로는 선대에 대해 보은의 예를

갖추는 것은 일종의 가정을 신성시 여김이다.

또한 관례는 성인으로서 덕을 이루는 것, 삼가 위업을 갖추고 덕으로써

행동하는 것, 형제간에 화목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곧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혈연과 지연의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책임감을

일깨우는 의식이 관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베트남의 혼례(婚禮)에서 혼인의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도 가통의 유지에 있고 특히 혼인은 남자들에게는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

즉 가통을 이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여겨졌다. 한국과 베트

남 양국의 혼례의 중요한 의미를 요약하면,

(가) 자유연애에 의한 것이 아닌 중매결혼이었다.

중매결혼이란 신랑 신부 당사자가 결합을 하여 하나의 독립된 생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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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계집단에 여자가 혼

입자(混入者)로 첨가되는 것이었다. 곧 건강하고 착한 며느리를 맞이하여

가족의 번창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였다.78)

(나) 백년해로(百年偕老)이다.

백년가약이라 하여 일생동안 생사고락(生死苦樂)을 같이 할 것을 공약(公

約)한 관계이다. 본인의 절절한 애정에 앞서 한 번 결혼 한 사람이 다시

결혼 한다는 것은 정절을 잃은 부도덕한 행위로 보았고, 불명예스럽게 보

았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79)“.

“우리나라는 절의를 바로 잡고, 예를 가르침을 으뜸으로 하오니, 재가하는 일은 전왕조의

폐습인데도 사족가(士族家)에서 오직 재가뿐 만 아니라 삼가(三稼)까지 하는 일마저 있어,

성종께서 풍속을 바로 잡고자 그 자손에게 통 · 서반에 다 서하지 못하게 금하셨으니 그 절의를

무겁게 받들어 풍속을 정돈하심이 지극하셨나이다. 선왕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법을 바꾸자는

부박한 논에 따를 수 없나이다.”80)

(다)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결혼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수직적 관계(垂直的 關係)가 가족관계(家族關係)나

사회관계(社會關係)일반의 기본이 되는 전통 사회에서 나타난 혼례의식(婚

禮儀式)은 가장(家長)의 권위(權威)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국가적 가장

(왕)에까지 미치는 예의 체계(體系)임을 알 수 있다.

(라) 대代)를 잇기 위한 결혼이다.

전통 혼례의 목적은 ‘두 성(性)이 서로 좋아져서 합해진 것이니, 위로는

종묘(宗廟)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後世)를 잇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결

혼의 목적은 가계(家系)를 잇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것은 조상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뜻을 가지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효 가운데서도 큰 불효에 속했다.

78) 「한국의 기족과 종즉」 김광규 대우학술층시‘ 인문사회고 학 40. 민응시, p.78

79) naver 한국전통혼례의 윤리적 평가

80) 이능화 『조선여속고』 이계남의 상소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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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영속적 존속(存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단순한 존속만

이 아니라 번영(繁榮)되고 번성(繁盛)한 존속(存續)을 위하는 것이 그 근본

가치였다. 이처럼 중요한 가문의 계승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아들을 낳

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표였다81).

유교에서 혼례는 곧 효도(孝道)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혼

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손(子孫)을 생산(生産)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

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손, 그 중에서도 특히 부계(父系) 혈통을 이을 자손

을 생산하지 못 하는 것은 불효(不孝) 중 가장 큰 것으로 여겨졌다.

유교에서 대를 잇는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식은

곧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생물학적 불멸(生物學的 不

滅)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82)

셋째, 한국과 베트남의 상례(喪禮)는 통과의례로 매우 중요시되어 왔으며

거기에는 양국민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깔려 있다. 오늘날까지 풍수지리설

을 포함한 신익신앙, 조상숭배 등의 원시적 종교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비록 죽음을 통해 종신(終身)을 하는 것이지만 그의 뼈와 무덤은 두고 두

고 자손의 종교적 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

이 제례를 통해 추념함으로써 죽은 자는 일종의 영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베트남인에게는 죽음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우 받음으로써 가족과 가문이 영구히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죽음에 대한 경건한 자세와 죽음은 현재와 연결된다는 유교적 관점에서

아주 유사한 문화를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양국의 전통상례의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상례(喪禮)에서 중요한

81) 최선덕,「결혼과 가족」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8.

82) 문옥표,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Vol.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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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보면하면,

(가) 혼백의 불멸성

(나) 부계 중심적 조상숭배의식

(다) 가족주의적 집단의식

(라)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명당에 대한 개념

“상례에서 중시한 것은 명당에 무덤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특히 그것은

자손의 길흉화복과 연관된 것이었다”.

“묘 자리를 점치는 것은 그 땅의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이지 음양가들이 말하는 화복 때문이

아니다. 땅이 좋으면 그 신령이 편안하고 자손이 번성한 것은 나무뿌리를 북돋워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으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다. 땅이 나쁘면 그 반대가 된다. 그러면

어떤 곳을 땅이 좋다고 하는가? 흙빛이 윤기가 나고 초목이 무성한 것이 곧 그 증험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는 기운이 같으니, 저쪽이 편안하면 이쪽도 편안하고 저쪽 이

위태로우면 이쪽도 위태로운 것 역시 그 이치이다. 기휘(忌‘諱)하는 일에 얽매인 자들은 땅의

방위를 택하여 날짜의 길흉을 결정하는데 미혹되니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심한 자는

선조를 받드는 일로 계책을 삼지 않고 오로지 후손을 이롭게 하는 것만 생각하니, 편히

모시려는 효자의 마음 씀이 아니다.”83)

넷째, 한국과 베트남의 제례(察禮)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단순히 영혼

의 안녕을 비는 것만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 가계혈통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들이 함께 했다. 조상제사는 절대적 의무였기에 모

든 자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베트남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도 마치 살

아 있는 듯이 극진히 모시는 예절과 혈족을 이어 가기 위한 의례를 소홀함

이 없이 행해져 오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조상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비해 베트남 사람들이 조

상 숭배뿐만 아니라 원혼을 위로하는 사상도 엿볼 수 있다. 상례를 마쳤다

고 해서 망자(亡子)와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장례 이후에도 망자(亡

83)「朱子家禮」p.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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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와 자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제례를 통하여 계속된다.

제사는 자손(子孫)들의 선조(先祖)들에 대한 효의 표현으로 집단공동체

사회(集團共同體 社會)의 종교, 신앙의 산물이기도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손과 세상을 떠난 조상과의 소통으로 추모와 감사,

그리고 기원을 담은 종교 신앙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제례의식은 효를

중시하는 동양철학(東洋哲學)에 있어 서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민족

적인 연대 의식과, 양국의 민족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공동’의식을 형

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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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 론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

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로

이십여 년 간 단교한 이후에 진행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그 중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과의 결혼, 베트남 유학생, 베트남 산업연수생 등의 한국 진출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간 국제결혼(國際結婚)은 매년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結婚移

住女性) 중 중국인 다음으로 많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結婚移住女性)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할 추세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多文化 社會)로 접어드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언어, 문자, 사고방식(思考方式) 등이 달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가

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한 베트남 이주 여성과 그 자녀, 한

국의 베트남 노동자들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들 등은 서로 다른 문화의 차

이로 인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

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로 인하여 한국과 베트남 국민 간에

신뢰와 믿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 경제적 갈등이 조장된다면 이는 양

국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한국-베트

남 간에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으로 유교문화(儒敎文化)라는 공통분

모(共通分母)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농경 문화권(農耕 文化圈)이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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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類似點)을 기초로 관혼상제 의례와 세시풍속 등의 전통 문화를 공유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혼상제 의례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혼상제 의례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통하여 양국사람들의 오래 전에 살았던 생활 모습을 다시 살펴보았고

오늘날에 점점 사라져가는 양국 간 관혼상제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은 인식

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근대에 들어와서 이 의례 문화의 일부는 사라지거나

간소화되었기는 했지만 이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의의(文化的 意

義)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사회 그것도 특히 고려시대 이후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들어 정착된 유교식 관혼상제 의례를 중심으로 그것이 담고 있

는 의미와 그에 나타난 예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선 관혼

상제 의식(儀式)이 철저히 유교적 세계관(儒敎的 世界觀)과 가치관 그 중에

서도 특히 연속성(連續性)의 개념과 효(孝)의 원리 및 위계(位階)의 관념,

남녀유별(男女有別)에 기초한 유교적 가족 관념(家族 觀念)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84).

즉 장례나 제사뿐 아니라 관혼상제 모든 의례에 있어서도 혈통의 계승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이 인식되어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례에 임하는 당

사자들의 마음가짐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일로서 보다는 가족 성원으로서

의 역할과 그 변화를 인식할 것이 요구됨을 살필 수 있었다85).

게다가 유교문화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효(孝)와 연속성(連續性)이라

말 할 수 있으며 이는 관혼상제 의례(冠婚喪祭 儀禮)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불 수 있겠는데, 그것은 유교에서 인간의 예(禮)와 윤리(倫理), 도덕심(道德

84) 김휘순, 한국훈민시조와 베트남 `지아후언까(家訓歌)′의 비교연구, 2017.9(신라대)p1-2

85) 김두헌,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9), 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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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무한한 애정으로 키워준, 즉 자신의 오늘날을

있도록 하여 준 부모와 조상을 위하여 간단(間斷)없이 생각하고, 애정과 감

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86).

한편 베트남의 유교적 이념은 베트남의 통치 철학으로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 출산 및 양

육에 관한 가르침과 결혼, 장례 제사 등의 관혼상제 의례문화가 자연스럽

게 문화 속에 깃들어 있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지만, 한국인과 베트남인

들 모두 강한 역사의식(歷史意識)을 바탕으로 관혼상제 문화 속에 내재된

전통 문화(傳統 文化)에 뿌리를 둔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매개적 공통문화가

적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인

적 및 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87).

역사는 계속되며, 지금도 가정, 사회, 국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 움직이

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있다. 한자문화권 또는

유교문화권으로의 한-베트남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유교적 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동질적 질서가 남아 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하

고 때로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예가 한-베트남인들 개인과 가족, 개인과 사회조직 그리고 개인

과 국가조직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서구적 개인주의 속에서 개인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가정과 사회 혹은 국가적 공동체에서 개인을 초월

하여 조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더 좋은

사회와 국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인지? 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과

86) 문옥표,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인문과학』제 76·77합집（연세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97. 6,

87) 김휘순, 한국훈민시조와 베트남 `지아후언까(家訓歌)′의 비교연구, 2017.9(신라대)



- 91 -

동시에 양국민이 간직하고 지켜야 할 진정한 예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초로 하여 지금의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문화 공유와 계

승 그리고 변해가는 이질적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서 전통적 관혼상제 문화

자체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여 한국과 베트남인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그 관계를 촉진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과 베

트남 유학생들 그리고 산업연수생들은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들이 본 논문을 통하여 양국 간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공감하여 갈등을 최

소화하고 공동체 사회의 유대감을 갖도록 하며, ‘함께 나누는 문화, 함께

하는 문화의식’ 등을 이해하여 가정, 기업, 학교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으로 즐거운 연대의식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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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omogeneity of Confucian

Culture between

Korea and Vietnam

(Capping and Wedding ceremony and Funeral

and Sacrificial rites)

Lee, Sang Ji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reign Language

Educational Graduate School

This Study aims at comparative research on the Homogeneity of

Confucian Culture between Korea and Vietnam as the capping and

wedding ceremony and funeral and sacrificial rites.

In the past, these four rituals have been so important tha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life has lived in ceremonial occasions.

In particular the ceremonies of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were our

daily lives.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life and animal life is the observance

of human courtesy according to the laws of ethics and morality and

All kinds of rites of passage, carried out on days of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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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throughout life, are to be carried out solemnly and

solemnly in every ethnic group, nation and society, every individual,

Vietnamese people are no exception to this rite of passage.

Since the North Colonial period (B.C 111-A.D. 938), Vietnam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China in these various rites of passage.

This can be seen as the Chinese Confucian culture, which regards

the courtesy as a practical morality, deeply permeated the Vietnamese

daily life.

Thus, based on three books, Chu Le, Nghi Le, and Le Ky, they were

the basis for the ritual.

Its content was mainly related to the big and small rituals of The

government.

In later times the scholars of the upper Vietnamese classes compiled

a book about courtesy for the common people.

Four major areas were related to the ceremonies of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Of course, since Vietnam is a multi-ethnic country with 54 ethnic

groups, it is interesting to study the passage rituals of individual

minorities, as each race has its own unique rites of passag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every country is gradually losing

its traditionality by disappearing or simplifying its own traditional

culture. but

through Vietnam's most common and important rites of passage, we

can understand some of Vietnamese life and rituals focusing on the

their feelings (joy, sorrow, happiness and pleasure) of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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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ake a look the four rites of passage as Quan-, Hon-, Tang-,

Te- (the capping and wedding ceremony and funeral and sacrificial

rites) and find commonalitie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bilateral

cultures, and we would like to suggest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o understand the two cultures.

and we hope that this thesis contributes to minimizing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Vietnamese people and maximizing positive

consensus.

In particular, we hope that through this paper the cultural consensus

will be widely known and used as a tool for communication for

Vietnamese migrant women, Vietnamese students in Korea and Korean

workers in Vietnam, and Korean citizens living in Vietnam to live

more comfortable and rewarding life.

This thesis compar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Vietnamese ceremonial ceremonies in Chapter 2,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n Chapter 3, it compares the content of

ceremonial ceremonies between Korea and Vietnam. In Chapter 4, it

presents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n and

Vietnamese ceremonial ceremonies, and concludes in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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